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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7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 변화 및 이러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신남방정책을 

둘러싼 전략환경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중요하다.

현재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전략적 경쟁, 중일 경쟁과 

미일동맹 강화 등 국제전략환경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전략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각각 전개되면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의 입장과 대응을 알아보고,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스윙 스테이트가 추진하는 미중 대응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

적 교훈을 유추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신남

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선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와 국제전략

환경 변화 및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신남방정책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주제어: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구상, 신남방정책, 스윙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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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은 국력을 기반으로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을 지향하며 중국몽(中国梦)

의 실현을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미중관계를 협력과 견제에서 경쟁과 대립으로 전환

시키며 국제전략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전략적 경쟁 또는 패권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미일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신흥강국으로 부각되면서 아시아태평양은 

인도 ‧ 태평양으로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즉 인도 ‧ 태평양지역

에서 미일을 중심으로 한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

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이 추진되고 있고 인도 ‧ 태평양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신남

방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전개되어야 하는 신남방

정책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한다. 

첫째,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 중일 갈등과 미일동맹 강화 

등 국제전략환경의 변화는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즉,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남방정책은 어

떤 전략환경의 영향을 받는가?

둘째,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그와 

관련된 신남방정책을 둘러싼 전략환경 등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신남

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까? 

셋째, 신남방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인도 ‧ 태평양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등이 전개되며 미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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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 역내 국가들은 어떤 입장과 대응을 취하고 있는가? 특히,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주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는 어떤 입장과 대

응을 취하고 있는가?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스윙 스

테이트의 미중 대응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은 무엇

인가?

넷째,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며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선택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에 공식

적인 참가를 표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 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때 그 동안 인도, 아세안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향후 

신남방 지역에서 한국에게 요구하는 협력 분야는 무엇이고 어떠한 형

태의 지원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섯째,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 지역에는 기존에 

중국, 일본이 선점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단순히 중국, 일본과 경쟁하

기 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르면,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그와 같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가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즉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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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도 ‧ 태평양의 

시대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에 대

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신남방정책의 현황을 검토하며, 

나아가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제1차 자료와 함께 기존 연구 성과물인 제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문헌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

은 물론, 일본 ‧ 인도 ‧ 베트남 등 해외전문가들의 자문도 유효하게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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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가.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

(1) 중국의 부상과 신형대국화 추구

중국은 1978년 개혁 ‧ 개방정책의 전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마침내 2010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

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적 도약은 군사력 등 국력의 증강으로 연계되

었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추구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신형대국화 추구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미중 관계를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공유자(responsible stake holder)’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

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G2체제를 확립

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1) 아울러 중국

이 기존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 보다, 중국의 가치와 비전 등이 투영

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가려는 의도를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신형대국화를 지향하여 국력의 증강 특히 군사력

의 증강을 두드러지게 추구하면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치기 시작하

였다.

1)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서울: 형설출판사, 2015),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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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2)을 

실현하기 위해 대외적 경제영토의 확대와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를 지향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2013년 9월과 10월에 제시하며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진핑 주석은 21세기에 과거 중국의 영광을 

구현하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하여 2050년까지 ‘슈퍼 파워 차이나

(Super power China)’의 건설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국력 상승에 따른 신형대국화의 추구는 군사력의 증강에 두

드러지게 투영되어 나타났다. 특히 대외 팽창전략의 전개를 위해 해

‧ 공군력에 역점을 둔 군사력의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

의 군사력 접근의 저지 및 군사적 활동을 거부하기 위해 소위 ‘접근저

지/영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A2/AD)’3) 능력의 증강이 전

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미사일 ‧ 잠수함 ‧ 사이버공격 능력 등 비

대칭전력의 증강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신형무기 개발 및 건조 등 전력증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중국은 원거리 투사능력의 향상을 위해 러시아에서 도입한 항공

모함 랴오닝(5만8천 톤)의 전력화, 2025년까지 3척의 항공모함 추가 

건조, 이지스(급)함4) 22척의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고, KJ-2000 공중

조기정보통제기, 장거리 수송기, H-6 공중급유기 등의 증가도 추진하

고 있다. 아울러, 핵전력의 강화를 위해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2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2017.10.)’에서 중화민국의 위대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32차례 강조하
였고,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을 시사하였다.

3) 접근저지(Anti Access) 능력은 주로 장거리 능력에 의해 적대자가 작전영역에 들어
오는 것을 저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영역거부(Area Denial) 능력은 단거리 미사
일 능력에 의해 작전구역 내에서 적대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 A2/AD에 사용되는 무기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위성무기, 방공시스
템, 잠수함, 기뢰 등이다.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 p. 76.

4) 현재 중국은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하고 있고, 16척의 추가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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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DF-31, DF-31A의 배치, DF-41의 전력화,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JL-2와 

이를 탑재하는 ‘진급’ 핵잠수함5)의 개발 ‧ 건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6)

(2)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로 전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신형대국화 추구는 미중 관계를 긴장시

키고 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2018년 이후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 관계의 긴장과 악화의 저류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는 제2기 오바마

(Barack Obama) 정부(2013.1.~2017.1.)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의 요인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7)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공유자로서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해 왔으

나, 중국이 주요 국제문제의 책임 이행에서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대중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계속하면 중국 국내

의 정치적 자유화가 진전되고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공유자로서 국제

질서를 함께 유지해 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등장 

이후 국내통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남중국해에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중국의 행위가 한층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5) 현재 중국은 65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까지 전략핵잠수함 7척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진급 잠수함은 현재 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6) 국방부, 2018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9), pp. 14~15;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 pp. 76~77.

7) 津上俊哉 ‧ 森聡, “強硬路線は変わるか　米中 ｢ビック・ディールの可能性｣,” 外交, 
vol. 54 (Mar./Apr., 2019),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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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한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규제의 적용 등 차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게다가 중국 기업들이 미국기업

을 맹렬하게 추월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정부가 중국시장에서 자국 기업들

이 불공정한 관행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한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주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미국 국내에서 여론 조작, 선전

선동(propaganda)의 공작 등 영향 공작(influence operation)을 전

개한 것에 대해 미국이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미국 

사회의 내부에 침투하고 있는 중국을 안전과 번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중 

전략도 전환하게 되었다. 

오바마 제2기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바

마 제2기 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공유자, 경쟁적 협력자 등으로 인정하고,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미국

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의 공세적 행위를 억제하였다.8) 

중국의 공세적 팽창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제2기 정부는 

전통적 동맹인 미일동맹, 한미동맹, 미호동맹 등의 강화를 추진하고,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8) 정구현 ‧ 이재현 ‧ 백우열 ‧ 이기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 방
안,”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201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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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Nations: ASEAN) 우호국들과의 우호 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 

등을 추구하며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수차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중 관계는 개입

(engagement) 및 협력 관계(cooperation)에서 경쟁 관계(competition)

로 재설정되었다. 즉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 전략에 대응하는 미국

의 대중 전략은 견제와 압박이 한층 강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관계를 강대국 간의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등으로 인식하

며, 중국에 대한 ‘카운터 밸런싱(counter-balancing)’을 구체화하고 

있다.9)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대미외국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에 의한 중국

의 대미투자 규제 강화, 상무부의 수출관리개혁법(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에 따른 기술관리의 강화, 사법

부의 중국 스파이 체포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고,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 및 국방부는 

인도 ‧ 태평양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미중 관계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향한 신형대국

화 추구와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일련의 대중국 압박 조치와 견제 

전략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

(revisionist power)로 인식하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갈등과 대립은 

9) 이성현,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서울: 책들의 정원, 201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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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고조되고 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찰음을 강하게 낸 미중 무역 갈등도 경제

적 차원의 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전쟁의 성향을 내재하며 전개되고 있

다. 미중 무역 전쟁이 통상 분야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 즉 새로운 강대국, 현상변

경 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 전쟁의 성향을 띠며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나. 중일 갈등과 미일동맹의 강화

(1) 미일동맹의 글로벌화와 전략적 상호의존의 심화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일본 국내에서 ‘냉전의 산물’인 미일안전보장

체제의 무용론(無用論), ‘오키나와 기지 철수 요구’ 등의 주장이 제기되

었고, 사회당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가 작성한 정책보고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방식

-21세기를 향한 전망(1994.8.)에서 ‘미일동맹 보다 UN을 중시’하는 

견해 등이 나타나면서 미일동맹은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10)

그러나 미일 양국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에 대응

하는 미일 전략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다시금 강

화되기 시작하였다.11)

미일동맹은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을 통하

10)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서울: 나남, 2006), pp. 199~200.
11) 미일 양국은 탈냉전시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정치적

‧ 경제적 안정성은 높지만,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의 존재, 다수국가의 
군사력 증강, 한반도 긴장의 계속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추구하였다. 
배정호, 위의 책,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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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정의된 후, 2001년 9 ‧ 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미일동맹 강화정책,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연립

내각의 대미 편중정책 등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을 영미동맹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일 

안전보장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SC 2+2)’, ‘미일 

안전보장 고위 사무레벨 협의(Security Consultative Subcommittee: 

SSC)’, ‘방위협력소위원회(Subcommitte for Defence Cooperation: 

SDC)’, ‘미일합동위원회’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2005년 2월 ‘미일 안전보장위원회(SSC 2+2)’에서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Subcommittee)’을 통하여 ‘지역 차원 및 글로벌 차원의 전략목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는 심화되었고 미일의 상호 전략적 중

시의 인식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자위

대를 파병하였고, 미일 군사 협력의 전략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본 

주변지역 유사’ 대비 3개 법안, 미군과 영국군을 지원하는 ‘이라크 

파병법’(2003.7.26.) 등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2005년 10월 워싱턴 ‘미일 안전보장위원회(SSC 2+2)’에서 

‘글로벌 동맹’을 지향한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U.S.- 

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을 발표한 후, 전력전개거점(Power Projection Hub: PPH)

의 역할 수행을 지향한 주일미군의 재편 ‧ 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 GPR)12)를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 주일미군의 재편 ‧ 재배

치에 따라 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워싱턴주의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 

12) 전력전개거점(PPH)의 역할 수행을 지향한 주일미군의 재편 ‧ 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 GPR)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었다. 



24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육상자위대의 사령부가 있는 자마(座間) 지역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사령부가 미국 5공군단이 주둔하는 요코다(橫田)지역으로 이전하면

서,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 및 군사적 연대는 지휘 ‧ 사령탑을 중심으

로 강화되었다.13)

이후 미일동맹은 미국 아시아전략의 초석(cornerstone)으로서 중

일 갈등과 대립, 중국의 군비증강과 ‘접근저지/영역거부(A2/AD)’ 능

력 증강, 중국의 신형대국화와 현상변경 추구 등에 대응하면서 한층 

강화되고 발전되었다. 

(2) 중일 갈등에 따른 미일의 중국 견제와 미일동맹 강화

중일관계에는 과거사 문제에 의한 중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정서

적 반감이 내재되어 있고, 아울러 영유권 문제, 지역 패권 경쟁 등 

갈등의 불씨도 내포되어 있다. 즉 중일 관계는 감정과 이성이 얽혀져 

있는 불안정한 관계이다.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중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

시키기 위하여 고위 인사의 교류 등 적지 않은 노력을 전개하였지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관계개선에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중일관계는 협력과 견제,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면서 진전되었고, 

과거사, 영유권 문제 등 갈등 요인이 중일 정서적 갈등과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긴장과 대립을 연출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

황14)에서, 2005년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동중국해 무

13)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pp. 210~215.
14) 2003년 9월 18일 중국 언론에 의해 폭로된 일본인 집단 매춘 관광, 동년 10월 

29일 시안(西安) 서북대학(西北大學)의 교내 파티에서 일본 유학생의 음란공연과 
이를 비판하는 중국 교수 및 학생들의 시위 사건 등을 계기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서
울: 통일연구원, 200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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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無人島嶼)의 영유권 주장은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을 강

하게 자극하여 중국 전역에서 격렬한 반일 시위가 야기되도록 하였다. 

2005년 4월 2일 쓰촨(四川)성의 청두(成都)에서 시작된 반일 시위는 

불과 10일 만에 중국 대륙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동년 4월 16일, 상하

이(上海), 항저우(杭州), 텐진(天津)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일어난 대규

모 반일 시위는 1919년 5 ‧ 4 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이다. 

특히 과격했던 상하이의 반일 시위는 5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일본총

영사관을 에워싼 채 돌을 던지고 일본 상점과 일제 자동차를 공격하는 

등 폭력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격렬한 반일 시위는 일본 우익세력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였다. 일본 우익단체와 일반시민 2,000여 명은 

2005년 4월 23일, ‘중국타도’와 ‘2008 베이징 올림픽 거부’ 등의 내용

을 담은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중국 내 반일 시위에 항의하는 반중 

집회를 개최하였다. 중국과 일본 양국의 ‘기 싸움’ 속에 일본 정부도 

중국을 단호하게 비판하였다.

중일의 갈등은 정면충돌로 치달으며 우려할 수준으로 증폭되었는

데,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된 중일 관계는 중일 양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 가까스로 진정되었다.15) 이후 중일 양국 정부는 정상외교를 전개

하며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구하였다. 

일본의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2006년 10월 베이징(北京)을 방문하

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통 이익

15) 중일 관계는 중국정부가 반일 시위가 자칫 반정부 소요사태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
여 엄중 경고를 내리고, 나아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1회 아시아 ‧ 아프리카회
의에서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함과 더불어 중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배정호, 아베정권
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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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위한 중일 간 노력을 강조하였

다. 그리고 중일 관계가 ‘실리적 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우호적 분위기

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 4월,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일 이후 7년 만에 중국 총리로서 도쿄(東京)를 

방문하여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조하였다. 즉,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방일한 원자바오 총리는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조하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계는 아베 정권을 계승한 후쿠다(福田康夫) 정

권에서도 지속되었다.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위해 친중파 후쿠다 

총리는 2007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이 이듬해 2008년 5월에 일본을 답방하여 5월 7일 도쿄에서 후쿠다-

후진타오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후쿠다-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이 합의되었고, 이어 동년 6월 18일에 

개최된 중일 양국 실무진 수준의 회담에서는 동중국해를 ‘평화 ‧ 협력

‧ 우호의 바다’로 한다는 기치 아래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에 관

한 구체적인 합의도 이루어졌다. 즉, 중일 양국은 미래지향형 발전을 

향해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중일 우호적 관계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

속되었다. 그러나 중일 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내재되어 

있어 작은 불씨에도 예상치 못하는 수준으로 갈등이 증폭하는 불안정

한 관계였다.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내재된 불안정한 중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은 미일동맹 강화로 연계되었다. 2010년 센카쿠제도(尖閣

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간 충돌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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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규모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한 2010년, 

중국은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충돌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새벽에 주중 일본대사를 호출하여 항의하는 등 매우 

거칠고 무례하게 대응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 수출금지 

조치를 비롯하여 대일 수출입 제품의 통관 지연, 일본인 체포 등 원칙

과 규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였다.16)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

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되었다.17)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일본 정부는 

대중국 견제전략을 전개하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은 미국과 공동

대처를 추진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례적으로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제

5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명백히 하였다. 2010년 12월 3~10일, 

센카쿠제도 방어를 위한 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

되었다. 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중국의 센카쿠제도 불법 점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는데,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비롯하여 이

지스함, 항공 타격부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무기 정찰기 등 

첨단무기들이 동원되었다.18)

16) 희토류의 대일 수출금지 조치는 무역보복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
반되는 사항인데,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배정호 
외, 오바마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
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114. 

17) 일본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3개 섬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을 명분으로 3개 섬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일본의 센카쿠제도 국유화조치에 대항하여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 교류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였고, 중국 국내에서는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 대규모 반일 시위 등이 전개되었다. 현승수
‧ 배정호 외,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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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아베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센카쿠

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제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천명하였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은 중일 갈등과 대립에 대응하여 긴밀히 협력하

는 모습을 보이며 미일동맹의 전략적 존재를 가시화하였다. 이후 일본

은 미일동맹을 한층 중시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전통적 동맹체제의 강화를 추진하며 대중국 헤징전

략을 추구하자,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확대된 전략적 역할

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안보전략’ 수립(2013.12.), ‘무기수출금지 3원

칙’ 폐지(2013.12.), ‘집단적 자위권’ 용인(2014.7.), ‘미일 방위협력지

침’ 개정(2015.4.) 등을 실행하였고,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2019년 6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 인도 ‧ 태평양전

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IPSR)에 명기된 바와 같

이, 미국이 중국을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흔드는 현상타파 국가

(revisionist power)로 인식하면서,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일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초석에서 인도 ‧ 태
평양전략의 초석으로 발전하고 있다.

18) 배정호 외, 오바마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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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가. 미국의 인도 ‧ 태평양전략

(1) 재균형 정책에서 인도 ‧ 태평양전략으로 전환

오바마 정부에서 힐러리(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이 중

국 견제를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아울러 

폐쇄적인 동아시아 지역에 대응하는 지역 개념으로 인도 ‧ 태평양을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인도 ‧ 태평양전략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

령의 아시아 순방길에서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6일 트럼프-아

베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비전(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에 합의한 뒤, 동년 11월 10일 베트남의 

다낭(Da Nang)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에서 ‘인도 ‧ 태평양의 비

전(Indo-Pacific Vision)’을 주제로 연설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OIP)’을 미

국의 새로운 아시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 태평

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법의 지배 및 규칙

기반질서(Rule-based Order), 항행의 자유, 개인의 권리 등을 강조하

였다. 

이로써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Asia 

rebalancing)’에서 트럼프 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

략’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미국 태평양사령부(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USPACOM)의 명칭은 2018년 5월에 인도 ‧ 태평양사령부(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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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Indo-Pacific Command: USINPACOM)로 변경되었고, 미국

의 인도 ‧ 태평양전략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월터 더글러스(Walter Douglas)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 등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

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8년 7월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상

공회의소의 ‘인도 ‧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에서 ‘미국의 인도 ‧ 태평양 경제 비전(Indo-Pacific Economic 

Vision)’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는 어떤 국가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도 ‧ 태평

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투자계획을 공개하였고, 인도 ‧ 태평양

의 경제 비전으로 디지털 연결성과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에너지를 

통한 개발과 성장 향상(EDGE), 인프라 거래 지원 네트워크를 제시하

였다. 즉, 지정학 중심의 인도 ‧ 태평양전략이 처음 발표된 지 8개월만

에 지경학적 특성이 추가되며 조율된 것이다.19)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미국의 인도 ‧ 태평양전략은 경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하는 전략으로 발전되어 제시되었다. 미국의 인도

‧ 태평양전략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 월터 더글러스 국무부 부차관

은 2018년 8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그 전략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주제 토론회에서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경제, 거버넌스, 안보를 3대 축으로 하고, 지역내 동맹

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을 꾀하며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1월 13일 아베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기

19) 강선주,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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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견에서 ‘인도 ‧ 태평양’을 17회 언급하였고 그 가운데 6회는 ‘자유

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동년 11월 15일 싱

가포르의 아세안-미국 정상회담 연설에서는 중국을 겨냥하여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제국 그리고 침략주의가 설자리는 없다”고 역설하

면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로 교

체되면서,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재균형 정책에서 인도 ‧ 태평양 전략으

로 전환되었고,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지정학 중심에서 지경학적 특성

을 가미하다가, 마침내 2019년 6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인도

‧ 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안보(security), 경제(economics), 거버넌스

(governance)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추진된다.

(2) 인도 ‧ 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2019.6.)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특징

2017년 12월에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은 건국 이래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하였는

데,20) 패트릭 섀너헌(Patrick M. Shanahan) 국방장관 대행도 2019년 

6월에 발표된 인도 ‧ 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에 수록된 메시지

(message)를 통하여 인도 ‧ 태평양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the 

Department of Defense’s priority theater)으로 강조하였다.21)

20)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December 2017), p. 46 <https://www.whitehouse.gov/wp- 
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검색일: 
2019.11.11.).

21) The Department of Defense,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June 1, 2019). <https://media.defen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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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에서 ‘자유(free)’는 타국가의 

강압(coercion)으로부터 국가주권의 존중, 국가 내의(at the national 

level)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개인의 권리 및 자유 보장 

등을 의미한다. ‘개방(open)’은 지역 내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계,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사이버와 우주의 자유, 공정하고 상호적인(reciprocal) 

무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2)

둘째,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중국, 러

시아, 북한, 초국가적 위협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을 ‘현상타파 

국가(revisionist power)’, 러시아를 ‘재부상한 악성국가(revitalized 

malign state)’,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적하고 있고, 아

울러 테러, 해적, 사이버 위협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23)

셋째, 인도 ‧ 태평양 지역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고 규칙기반 국제

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뿐 아

니라, 국무부, 재무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 접근법(whole of 

a government)을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안보(security), 경제

(economics), 거버넌스(governance)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24)

넷째,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안정된 안보환경 및 규칙기반 국제질서

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운용과 

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
-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2019.11.11.).

22)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p. 4.
23) Indo-Pacific Strategy Report,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24) Indo-Pacific Strategy Report, “Message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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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증진을 지향하는 동류국가들(like-minded states), 즉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 능력 배양과 외연을 전략적으

로 중시하며, ‘네트워크화 된 인도 ‧ 태평양(a networked region)’을 

추구하고 있다.25)

다섯째, 미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로서 싱가포

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을 언급하면서, 타이완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strong partnership)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6) 즉, 미국

은 중국을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power)로 인식하고, 타이완을 

인도 ‧ 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거론하고 있다. 이는 1979년 1월 미중 

수교 협정이 발효한 이후, 미국의 대중국 외교의 근간이 되어 온 ‘하나

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27)

여섯째,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주요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하는데, 미일동맹에 대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로 규정하며 중요성

과 향후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다.28) 미호동맹에 대해서는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군대의 상호 운용성 

증대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29) 반면, 한미동맹

25)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p. 44~45, 
p. 53.

26)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p. 30~31.
27) 백악관 홈페이지의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 대만 국기가 노출되어 있고, 존 볼턴

(John Bolton)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2019년 5월 13〜21일 방미한 대만의 
리다웨이(李大雄)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을 공식적으로 만났는데, 이는 1979년 1월 
1일 미중수교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가진 미국 ‧ 대만의 안보책임자의 공식 만
남이다. “펜타곤 보고서에 ‘대만=국가’...미, 중 가장 아픈 곳 찔렀다,” 중앙일보, 
2019,6.7. https://news.joins.com/article/print/23490896 (검색일: 2019. 
11.11.).

28)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p. 22~24.
29)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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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인도 ‧ 태평양 차원이 아닌,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만 평가하고 있다.30)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이 2018년 8월 24일 서울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상호 보완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정책 ‧ 전략간 접

점 모색을 통한 역내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아직 한국은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31) 

2019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키스 클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차관은 “중국은 미국 가치에 적대적이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도 ‧ 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이어

서 “한미 관계가 인도 ‧ 태평양 지역 안보 추구에 핵심 기둥 역할”이라

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

구하였다.32)

(3) 중국에 대한 견제와 헤징(hedging) 전략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다. 인도 ‧ 태평양지역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의 유지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다.

그런데 중국은 인도 ‧ 태평양전략 보고서(IPSR)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도 ‧ 태평양지역의 질서를 흔드는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되어 있다. 즉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세력이다.

따라서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이다. 최

30)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 24.

31) 외교부, “한미간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의: 한미 양국 정책 ‧ 
전략간 접점 모색을 통한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 외교부 보도자료, 2018.8.14.

32) 김현아 “中이 인도 ‧ 태평양지역 위협...한미관계가 경제안보 핵심”, 문화일보, 
2019.11.7.<http://www.munhwa.com/news/news_print.html?no= 
2019110701070109314001> (검색일: 2019.11.11.).



Ⅱ.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35

근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의 뉘앙스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

‧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보다 인도 ‧ 태평양 이니셔티브

(Indo-Pacific Initiative)라는 표현을 선호해도, 미국의 새로운 아시

아 전략인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기본적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네트

워크 강화 및 확대, 인도 ‧ 태평양의 네트워크화 등을 추구하며 대중국 

헤징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헤징 전략은 동남아와 남태평양의 전략적 연계, 동남

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미 ‧
일 ‧ 호 전략적 안보 협력 강화와 인도로의 외연 확대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수송로가 남중국해 ‧ 말라카 해협 ‧ 인도양 등을 

통과하므로, 미국은 남중국해 ‧ 말라카 해협 ‧ 인도양을 미중의 잠정적 

대립 지역으로 판단하고, 호주를 거점으로 동남아와 남태평양 전선을 

연계시키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및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

에 대항하여 미호동맹의 상호운용성 등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으

며, 동남아 분쟁 시 개입을 위해 호주 다윈(Darwin)의 로버트슨 바락

스(Robertson Barracks)에 해병대를 순환시키고 있다. 호주의 다윈 

지역은 동남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 공 ‧ 해전(air/sea battle)의 전략

적 요충지이다. 다윈의 미국 해병대(Marine Air Ground Task 

Force)는 중국의 ‘반접근/영역거부(A2/AD)’에 대항하여 공 ‧ 해전을 

펼치는데 전략적으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33)

또한 미국은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영향

33)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신남방정책의 전략환
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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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증대에 대비하여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 

국가들은 현재 중국과 분쟁중인 국가이거나 잠재적 분쟁국들이다.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해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기에 베트남의 해안 경비 교육센터, 필리핀의 국립 연안 

감시 센터, 인도네시아의 해양 경찰과 레이더 능력 배양 등에 재정 

지원 등을 하였다. 

또한 2015년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공식명칭은 

‘아시아 안보회의(Asia Security Council)’)’에서 발표한 동남아 국가

들을 위한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를 위해 미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4억 2,500

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MSI는 동남아 거점 국가들의 해양 상황 

인지 및 정보 교환, 해양 안보 능력의 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34)

이와 같은 미국의 동남아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적 지원 사업에는 일본, 호주 등도 참여하고 있다. 동남아 

전략적 거점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적 지원 사업은 주로 

비(非)전통안보 의제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지만, 수여국과 수용

국의 특성,35)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축적된 상호운용성과 상호신뢰의 

전통안보 영역으로의 투영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업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사업으로도 귀결된다.36)

34) 수여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이고, 주요 수용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국과의 분쟁국, 중국과의 안보 대립국 등이다. 

35)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pp. 243~244.
36) 위의 글,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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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쿼드협력(Quadrilateral cooperation)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이며, 동맹과 파

트너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안

정된 안보환경 및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의 유지를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의 연대에 의한 억지력 강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협력모델로서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 혹은 Quad)는 ‘비

공식 안보협력 네트워크’로,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 협력은 대표

적인 소다자주의 네트워크 협력이다.37) 이는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인도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견제에 공통의 안보 이해를 가진 일 ‧ 호 ‧ 인과 

쿼드 협력(Quad 1)을 2007년에 시도하였고, 2017년 이후 인도 ‧ 태평

양 전략이 전개되면서 재차 일 ‧ 호 ‧ 인과 쿼드협력(Quad 2)을 가동하

고 있다. 즉,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이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협력(Quad 1)은 미일동맹과 미

호동맹의 연계인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가 인도로 외연을 확장함에 따라 태동되었다. 즉, 미국과 인도의 

양자 간 군사훈련인 말라바(Malabar) 군사훈련에 일본과 호주가 

2007년에 참여함으로써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1)이 

시작되었으나, 2007년의 쿼드 협력(Quad 1)은 일본 아베 총리의 갑작

37) 강선주,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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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사임과 더불어 중국 견제에 부담을 느낀 호주의 케빈 러드

(Kevin Rudd) 총리 및 인도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가 

비협조적 입장을 취하면서 실패로 끝났다.38)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과 인도 양자 간의 말라바 군사훈련은 지속되

었다. 일본은 말라바 군사훈련에 간헐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재등장하면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자유 ‧ 민주주의 ‧ 시장경제 ‧ 인권 ‧ 법 등 보편적 가치의 정착과 확산,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의 수호 등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응하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시하였다(<그림 Ⅱ-2> 

참조). 아울러, 일본은 2015년부터 말라바 군사훈련에 정기적으로 참

여하였다. 

일본에 이어 인도에서 2014년 5월 만모한 싱에서 나렐드라 모디

(Narendra Modi)로 총리가 교체되었고, 호주에서는 2015년 9월 케

빈 러드에서 말콤 턴블(Malcolm Turnbull)로 총리가 교체된 후에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이 2018년 8월에 총리로 등장하면서, 

인도와 호주도 중국의 공세적 해상팽창과 군사력 투사를 우려하여 쿼

드협력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길에 개최된 

도쿄 미일 정상회담(11.6.)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비전’

이 발표되었고, 이어 필리핀의 ‘아세안정상회의(ASEAN Summit)’에

서 부속 회담 형식으로 ‘4국 관료 회합’(11.12.)이 개최되면서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이 가동되었다.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의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38)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pp. 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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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쿼드 협력은 미 ‧ 일 ‧ 호 ‧ 인 4개국이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현상변경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기존의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liberal, open, rule-based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이다. 즉, 미 ‧ 일 ‧ 호 ‧ 인 4개국이 인도 ‧ 태
평양 지역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 법의 지배,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이다. 

둘째, 쿼드 협력은 기존 미국 중심의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rks)’ 모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39) 왜냐하면 

미국은 기존의 동맹국인 일본 및 호주와의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면서 

인도로 외연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 자유

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시하면서, 인도의 국제적 위

상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40)

셋째, 인도, 호주 등이 중국 포위 또는 봉쇄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쿼드 협력(Quad 2)을 중국에 대한 봉쇄보다는 헤징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을 의식하며 

미국의 중국 봉쇄, 미중의 충돌 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미국은 쿼드 협력(Quad 2)을 군사안보 일변도보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39) 강선주,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p. 8.
40) The Department of State,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November 4, 2019), p. 9 <https://www.state.gov/ 
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
9.pdf> (검색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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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1) 중국몽41)과 ‘일대일로’

2012년 11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에서 중국공산당 총서

기로 등장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

몽을 기치로 내걸고 중국굴기(中國崛起)를 지향하며, 신형 대국화를 

위한 공세적 대외정책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도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6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미중 관

계를 신형 대국관계로 제안한 뒤, 9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대

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제시하였고, 10월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해상 실크로

드’ 구상을 제창하였다. 

이후 일대일로 구상은 2014년 3월 제12기 전인대에서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공식 비준되었고, 2015년 3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외교부 ‧ 상무부가 공동으로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계획’을 발표함으

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42)

일대일로 구상은 국가전략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2018년 12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연설, 2019년 

신년사 등을 통하여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

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인 중국몽을 실현

하기 위한 대전략으로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그림 Ⅱ-1> 참조).

41) ‘중국의 꿈(中國夢)’은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2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2017.10.)에서 중화민국의 위대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32차례 강조하고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
이 될 것을 시사하였다.

42) 황재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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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출처: 김정은, “중국 칭다오 ‘일대일로’ 준비?…도시간 국제협력 강화,” 뉴데일리, (2018.12.14). 
<http://image.newdaily.co.kr/site/date/img/2018/12/14/2018121400082_0.jpg> (검
색일: 2019.10.2.).

(2) ‘일대일로’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일대일로의 ‘일대(一帶)’는 중국의 중 ‧ 서부 내륙지방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계하는 ‘육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일로

(一路)’는 중국의 남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등지를 

해로로 연계하여 유럽과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

한다. 일대일로의 연선(沿線)에 위치하고 있는 70여개국은 세계 인구

의 약 64%, 전 세계 GDP의 약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대일

로 프로젝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43)

그러므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플랫폼

으로 특징 짓고 국제 공공재로 제공할 것을 주장하면서,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권, 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43)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신남방정책
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p. 
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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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인도 ‧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중국의 파트너십 관계 구

축은 일대일로의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 되며 아울러 중국의 신형 대국

화를 위한 대외적 기반이 된다.44)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중국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즉,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주도

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국익 추구가 최우선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하여 해외투자 및 진출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세계의 공장으

로서 생산한 많은 잉여 제품의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인 중국몽

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기반

시설 등을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다. 즉,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수용한 연선 국가들이 중국의 내륙 또는 연안지역으로 연결되며 중국

으로 유입되는 ‘경제 회랑’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

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방글라데시-중국-

인도-미얀마 경제회랑(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45)

넷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며, 중국의 

물류와 수송을 위해 해운과 철도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파키스탄-중국 원유수송관, 미얀마-중국 원유수송관, 싱가포

르-말레이시아-중국 고속철도 사업 등이 있다. 

44) 江原規由, “一帶一路の現段階と日本,” 國際問題 No.673 (2018), pp. 44~50;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11.

45) 윤석준,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세안,” 한국해로연구회 편 일대일로와 인도-태평
양 전략 (서울: 오름, 2019),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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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육상 네트워크, 해상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이다. ‘육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의 중 ‧ 서부 내륙지방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계하며 육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상 실크로드’는 해로를 연계하여 중국의 남부 지역과 동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육상 네트워크, 해상 네트

워크의 구축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정치적 영향력의 확산으로 귀결

될 수 있다.46)

중국은 이와 같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매우 공세적이고 의욕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세적 전략은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로’의 프로젝트 추진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로, 즉 해상실크로드 전략은 중국의 해양 대국화 전략이다. 중국

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캄보디아(시누아크빌 항), 미얀마(시트웨 

항), 방글라데시(치타공 항), 스리랑카(함반토타 항), 파키스탄(콰다르 

항) 등 인도양 국가들의 주요 항구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고, 나아가 

이들 항만들을 전략적 진출의 거점으로 연계 ‧ 연결하는 소위 ‘진주 목

걸이(String of Pear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Ⅱ-2> 참조).47)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지경학적 차원에서 석유 ‧ 가스 자원 

및 광물 자원 등 수출입 물자를 위한 해상 수송로의 안전 확보에 역점

을 두고 있는데, 전략적 핵심 거점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이다. 중국

은 ‘채무의 함정(dept trap)’ 외교로 2015년 11월 과다르 항의 운영 

46) 江原規由, “一帶一路の現段階と日本,” 國際問題 No.673 (日本國際問題硏究所, 
2018), pp. 42~50.

47)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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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는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동이나 

유럽으로부터 석유나 주요 물자를 중국으로 운송이 가능한 전략적 해

상경로의 확보를 의미한다. 즉,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도, 중국은 과다르 항을 통해 중국 내륙으로 석유가스 등의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해외의 정치

‧ 경제적 영토의 팽창을 위해 전개되고 있다. 인도양 ‧ 남중국해 ‧ 아프

리카의 해로를 연결하는 스리랑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진주 목걸이 전략’의 핵심적 거

점인데, 중국은 스리랑카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대가로 함반

토다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였다. 즉, 중국은 ‘채무의 함정’ 

외교로 함반토다 항구의 장기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미국 주

도의 국제질서 및 체제에 편입되기 보다는 하와이로부터 서쪽 태평양

을 관리하면서 중국의 비전과 구상이 반영된 새로운 국제질서 및 체제

를 형성해 나가려는 전략적 의도를 시사하였다.48) 이와 같이 중국은 

신형 대국화를 지향하고 해외의 정치경제적 영토의 팽창을 위해 지정

학적 차원에서 ‘진주 목걸이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 목걸이 전략’에 따라 건설된 항만 시설들은 필요시에 지정학

적 또는 지경학적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된다. 즉,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지경학적 및 지정학적 목적의 해외 팽창을 위해 추진되

는 전략이며, 정치경제적 영토의 해외 팽창을 위한 전략이다. 

48)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 (2015),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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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출처: 안용현, “시진핑 ‘진주목걸이’ 외교전략, 아베의 ‘안보 다이아몬드’와 충돌,” 조선일보, 
2014.9.17. <https://www.bing.com/images/search?view=detailV2&ccid=4ugZDidX&id=
4657432> (검색일: 2019.10.10.).

(3) 추진과 한계

중국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일대일로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운명공동체, 

이익공동체, 의리관 등 중국식 가치를 담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

랑카, 이집트,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러시아 등 연선 국가들

은 물론 G7 국가인 이탈리아도 참여하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약 126개 국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고, ‘제2회 일대일

로 포럼’(2019.4.25.~27.)에서만 총 640여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협력이 체결되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재원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a 

Investment Bank: AIIB)을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중국의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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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 가운데 약 40개 국가 165

개 은행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중국식 가치, 중국식 발전 모델 등의 전파와 함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 대외전략과 해상 팽창 추구, 미중의 전략적 

경쟁, 중국을 현상변경국가로 간주하는 미국의 인식 등으로 인해 중국

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후유증 

등은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경계와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재정력 등 자국의 문제로 인한 한계뿐 

아니라, 부작용, 후유증 등으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경계와 저항에 부딪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인도 ‧ 태평양 국가들의 반응 및 태도는 다음과 같다. 

미일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은 1차 아베 내각시절부터 중국의 공세적 

해상 팽창주의를 경계하였다. 일본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즉시, 미국(하와이)-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하는 ‘안보 다이아몬

드 구상’(<그림 Ⅱ-2> 참조)을 제시하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쿼드 

협력(Quad 2)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49) 즉,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

로를 경계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인도 및 동남아 중시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49) 아베 신조는 제2차 내각이 출범하기 직전, 2012년 12월 27일 국제NPO ‘프로젝
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의 웹사이트에 “Asia Security Diamond”라
는 소논문을 게재하여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시하였다. 鈴木美勝, 日本の戦
略外交 (東京: 筑摩書房, 2017),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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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 지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인도양 

및 벵골 만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활동에 매우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할 것을 인도에 권유하며 접근하고 있

지만, 일대일로에 대한 인도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중국은 인도에게 일대일로에 참여하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의 명칭을 재정의 할 

수 있다며 인도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 중심적인 프로젝트로서 중국만 이득을 본다고 인식하고 있고, 

아울러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인도의 영토인 파키스탄령 카슈미

르(Pakistan-occupied Kashmir)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인도의 

국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로 인해 

채무가 많아 IMF에 구제금융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채무로 인해 전략적 거점인 파키스탄의 과다

르 항이 중국에게 운영 전권이 양도된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즉,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채무의 함정’ 외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베트남은 통일 직후에 중국과 전쟁을 치렀고 현재는 남사군도(南沙

群島, Spartly Islands)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안보적 관점에서 경계심이 강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매우 부

정적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자본, 인력, 물

자를 사용하고, 게다가 인프라 건설 등의 완성 후에는 중국 노동자들이 

그대로 거주하여 차이나타운을 구축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 제1의 중국 교역국이다. 말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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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

로 프로젝트에 우호적이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일대일로 프로젝

트에 참여하였다. 중국으로 연계되는 동해안철도사업(East Coast 

Rail Link: ECRL), 항구개발(콴탄(Kuantan) 지역), 항구 네트워크(말

라카 게이트웨이(Melaka/Malacca Gateway) 지역), 말레이시아-중

국 산업단지(Malaysia-China Kuantan Industrial Park: MCKIP) 

프로젝트 등이 중국의 투자와 중국 건설 회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

다.50)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은 부채의 우려 때문에 무산될 

뻔하다가 재검토를 거쳐 축소 ‧ 재개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투자대상인 개발도

상국들이 재정악화로 채무상환 불이행 위기에 처해지면서 난관에 부

딪히고 있다. 즉, 중국의 투자가 많아질수록 투자 대상국의 부채는 

증가하고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risk)는 커져갔다. 그 결과, 일대일

로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그 

후유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경계나 비판도 높아졌다. 

특히 인도, 베트남 등 인도 ‧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

젝트에 참여한 개발도상국들이 ‘채무의 함정’에 빠져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채무 

불이행 대가로 중국에게 전략적 거점의 운용 전권을 양도하게 된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즉, 인도, 베트남 등 인도 ‧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

의 ‘채무의 함정’ 외교를 매우 경계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부정적으

로 비판하고 있다. 

50) 유현석, “미중 경쟁시대의 도전과 말레이시아의 대외정책,” 외교 제129호
(2019. 4),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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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조달 가능한 자금 간에는 한해 최대 5천억 달러 수준의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51) 즉,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자금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실제로는 중국 국영기업의 주도아래 중국 자본, 중국 자재, 중국 노동

자 등에 의해 추진된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자국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는 기대와 달리 미약하고, 오히려 해당국들

은 고금리에 의한 부채 증가로 ‘채무의 함정’에 빠져 중국으로의 광물

자원 송출, 중국의 광산 장기운영권 소유, 중국의 주요 전략적 항구의 

장기 운영권 소유와 군사안보 주권의 훼손, 중국 노동자의 불법 이주와 

차이나타운 건설 등 정치 ‧ 경제 ‧ 안보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52) 스리

랑카 함반토타 항구의 인프라 건설이 대표적 사례인데 중국의 일대일

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불만과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다.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

(1) 전략구상의 진전과 배경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아베 총리가 2016년 8월 ‘제6회 아프리

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Ⅵ: TICAD VI)’에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롭게 개방된 

51) 이기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한계,” 통일연구원 과제 관련 정책자문회의
(2019.5.10.) 발제문.

5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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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질서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기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

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주창하였다. 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외교전략 구상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인도 ‧ 태평양을 중시하는 전략적 구상은 훨씬 이전부

터 나타났다. 즉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2006.11.)와 ‘두 

바다의 교류(二つ海の交わり)’(2007.8.) 등에서 나타났다. 

‘자유와 번영의 호’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권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외교, 인도 중시의 전략외교를 제시하였는데, 이후 일본

의 대인도 전략외교가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일본-인도의 ‘전

략적 글로벌 파트너십(Strategic Global Partnership)’이 형성되었다.

‘두 바다의 교류’에서는 해양국가로서 해상수송로(Sea Lane) 안전

의 사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과 인도가 전략적 결합을 하고 여기에 

미국과 호주가 참가하면, 미 ‧ 일 ‧ 호 ‧ 인의 결합에 의한 ‘확대 아시아’

는 인도 ‧ 태평양에서 광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계와 결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번영의 호’와 ‘두 바다의 교류’ 전략구상은 제1차 

아베 내각의 아베 총리가 건강문제로 2007년 9월에 갑자기 퇴진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즉, 제1차 아베 정부의 퇴진에 

의해 사장되었다. 

제2차 아베 정부가 등장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호’와 ‘두 바다의 

교류’의 전략적 구상도 다시 맥을 잇게 되었다. 예컨대, ‘자유와 번영의 

호’의 중국 견제와 해양의 안전 확보, ‘두 바다의 교류’의 인도 ‧ 태평양

을 중시하는 전략적 구상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의 총리 재취임을 

계기로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2012.12.), ‘아세안 외교 5원칙’(2013.1.) 

등에 투영되어 전략적 맥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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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베 내각의 출범 직전인 2012년 12월 27일 아베 총리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도양 등으로의 공세적 해상팽창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호주-인도를 연계하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시하였고, 출

범 직후인 2013년 1월에는 아베 총리의 첫 해외 순방지인 인도네시아

에서 ‘법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해양’ 등을 강조하는 ‘아세안 외교 5원

칙’을 발표하였다. 이어 동년 2월, 아베 총리는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공공재로서의 자유로운 해양’을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 각국들과 함께 

노력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을 환영한다고 강조하였

다. 아베 총리는 2014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전보

장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인도 ‧ 태평양 지역은 지구촌 인

구의 50%이상이 살고 있으며 글로벌 활력의 핵심이라고 역설하면서,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가 국제사회의 안정

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은 마침내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Ⅵ)’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2017년 11월 6일 트럼프와 아베는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정

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비전’에 합의하였고,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이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전개되면서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 부담을 느끼는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아베 총리는 

2018년 11월 6일, 일본-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strategy)’을 ‘자유롭고 개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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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태평양 구상(vision)’으로 수정해서 발표하였다. 수정의 이유는 

‘전략’이란 표현이 중국을 견제하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중국을 

의식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 참가를 주저하는 아세

안 국가들의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함이다. 즉, 아세안 국가들

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

략’을 ‘구상’으로 수정 표현한 것이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53)

아베 총리는 2019년 1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인도 ‧ 태평양

에 관해 언급하면서, 전략 대신 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인도 ‧ 태평양을 모든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에 기반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힘을 합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을 건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54)

(2) 전략의 주요 목적과 내용

일본은 세계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 ‧ 태평양 지역이 글

로벌 활력의 핵심으로 21세기 세계성장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인도 ‧ 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도 ‧ 태평양의 해양질서는 자연재해, 해적, 테러 등으

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에 의해 

불안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전략적 목적은 21세기 세계성장 중심인 인도 ‧ 태평양 지역

53) 『日本經濟新聞』, 2018.11.13.
54) 第百九十八回国会における倍內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說.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20190128siseihousi
n.html> (검색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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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세적 팽창을 추구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및 ‘진주목걸

이 전략’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인도 ‧ 태평양 지역

에서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를 유지

‧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을 어떠한 국가도 분리할 수 없는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제 공공

재’로 삼기 위한 것이다.55)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은 외교청서(外交靑書) 및 

개발협력백서(開發協力白書) 등에 제시된 <표 Ⅱ-1>과 같다. 즉, 일

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게 개방된 태평양과 인도양을 일체화

로 파악하여 연결시키고, 이를 매개로 ‘성장이 빠른 아시아’와 ‘잠재력

이 풍부한 아프리카’를 결합시킴으로써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인도 ‧ 태평양 지역과 지구촌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전략구상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인도 ‧ 태평양의 전략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동맹국인 미국과 호주, 

그리고 동아프리카와 역사적 연계가 강한 인도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

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인도가 추진하는 동방

정책(Act East)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연결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

다.56)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연대는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자연스러

운 동맹 수준(natural ally)’57)으로 긴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미일동맹 강화와 더불어 미

‧ 일 ‧ 호 ‧ 인 쿼드 협력(Quad 2)의 가동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에 대한 헤징 전략의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55) 外務省, 外交靑書2018 (東京: 日経印刷, 2018), p. 13; 外務省, 2017年版 開發
協力白書 (東京: 日経印刷, 2018), p. 2.

56) 外務省, 外交靑書2018, p. 13.
57) 2018년 11월 13일 통일연구원에서 개최된 정책자문회의에서 연세대학교 백우열 

교수는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natural ally’로 특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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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전략

새로운 외교전략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지구본을 조감하는 외교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대륙: 성장이 빠른 아시아와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
두 개의 대양: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과 인도양
이 둘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역동성
⇢ 이들을 일체화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개척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계성을 향상시켜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한다.

아프리카

■ 높은 잠재력
⇢ 성장 대륙으로서 비약하는 
와중에 빈곤, 테러 등 과제가 
존재

⇩
아프리카에 대해 개발 ‧ 정치 ‧
거버넌스 면에서 강요나 개입 
없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국가구축을 지원한다.

태평양
인도양

아시아

■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는 민
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
가 정착했고, 자신감 ‧ 책임감 ‧  
리더십에 대한 자각도 존재 
⇢ 세계의 주역인 아시아의 
성공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을 통해 아프리카에 
확장하여 그 잠재력을 견인한다.

⇩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정비, 
무역 ‧ 투자, 개발, 인재육성 
등을 면(面)으로 전개한다.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동아프리카와 역사적 연계가 

강한 인도, 동맹국인 미국, 호주 등과의 전략적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출처: 外務省, 外交靑書201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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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의 특징과 함의

(가) 정부개발원조(ODA)의 전략적 활용

앞에서 언급한 바 같이, 중국은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신형 대국화

를 지향하며 공세적 팽창주의 성향의 대외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로 인식하며 견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강대국 정치가 전개되

고 있고, 인도 ‧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미중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도 ‧ 태평양 지역의 대부

분의 국가들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 제품과 시장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중국을 의식하는 인도 ‧ 태
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정치외교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구상’으

로 표현을 수정 ‧ 발표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정부개발원조(또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의 인

도 ‧ 태평양 전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사무국이 아닌 외무성 국제협력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ODA 지원 

사업을 보면,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아세안 지역의 ‘동서경제

회랑’과 ‘남부경제회랑’ 개발 지원 사업, 인도의 ‘델리-뭄바이 간 산업

대동맥구상(Dehli-Mumbai Industrial Corridor Project: DMIC)’

이나 ‘첸나이 ‧ 벵골 산업회랑(Chennai-Bengal Industrial Corridor: 

CBIC)’ 지원 사업, ‘법이 지배하는 해양’의 확보를 위한 해상보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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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 지원사업, 해상보안능력의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 일본기업 

등 외국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와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58)

일본은 이와 같은 ODA 지원 사업을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추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즉,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일

본의 국제협력사업 전개는 인도 ‧ 태평양 국가들과 일본과의 전략적 

연계성 제고 및 인도 ‧ 태평양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도 증대 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자극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인 전략

으로 평가 받고 있다.59)

(나) 미일동맹 강화와 쿼드협력

아베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미일 간 협의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에 수용되었다.60) 그리고 그 해 11월 6일 트럼프-아베 간 

도쿄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비전’으로 합의되

면서 미일동맹 강화로 연계되었다. 즉, 인도 ‧ 태평양 전략은 미 ‧ 일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추진하는 전략으로 발전하면서, 미 ‧ 일 ‧ 호 ‧ 인 쿼

드 협력(Quad 2)의 가동으로 연계되고 있는데, 이는 미일동맹 강화와 

더불어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대로 귀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방부의 인도 ‧ 태평양전략 보고서(IPSR)
에서는 미일동맹에 대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하며 일본

을 중시하고 있다. 

58) 外務省, 2017年版 開發協力白書, pp. 3~4.
59)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50.
60) 조양현,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외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3 (국립외교원, 201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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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집단 자위권 해석 개헌, 미일 방위협력지침

(Guideline) 재개정 등을 통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나아가 

미일동맹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은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추진에 의해 미 ‧ 일 ‧ 호 ‧ 인 쿼

드 협력(Quad 2)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미일동맹 강화를 추구하

고 있다.

(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일본 ‧ 인도의 전략적 연대의 강화 

일본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전략적 발상의 진전에서 나타났듯이, 일

본은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 직후부터 중국의 공세적 해상 팽창주의를 

경계해왔다. 그리고 일본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직접적인 발상의 계기

도 팽창을 전략적 속성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강화하

고, 미중 무역전쟁을 전개하자, 일본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통상압박을 우려하여 일대일로에 대한 전술적 변화를 보

였다.61) 즉, 일본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기업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참가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전술적 변화인 일대일로 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재계가 중국의 일대일로는 ‘구상’ 수준에서 ‘실무적’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일대일로 프로젝

61)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p. 3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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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62) 일본의 참가는 향후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및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조건 아래, 중국기업과 연대하여 

제3국 시장의 에너지 ‧ 환경, 전력 인프라, 유라시아 물류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가는 기업 간 협력 수준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정경 

분리의 전술적 대응 수준의 참여이다.63)

둘째, 일본의 일대일로 참가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따른 리스크 극복 

등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대일로의 참가를 이용한 일본

의 인도 ‧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공간 및 전략적 영향력 확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leverage) 확보 등 전략적 효과를 추구하

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기업의 일대일로 참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세적 

해외 팽창과 일대일로에 대한 일본의 견제 전략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 즉, 일본의 대중 협력 전략도 중국 견제 및 경쟁전략

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64)

따라서 일본은 미 ‧ 일 ‧ 호 ‧ 인 쿼드 협력(Quad 2)의 일원인 인도를 

중시하며 대인도 전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도가 핵보

62) 세계성장 중심의 변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의 일본 재계를 
향한 끈질긴 설득과 요청, 일본 재계의 아베 총리 등 정계를 향한 ‘일대일로’ 참가 
요청 등으로 일본의 ‘일대일로’ 참가가 이루어졌다.

63) 江原規由, “一帶一路の現段階と日本,” p. 44;  “‘중일 연합군이 몰려온다’…한, 제3국 
시장 힘겨운 전쟁,” 『아시아경제』, 2018.11.06. <http://www.asiac.co.kr/news/ 
view.htm?idxno=2018110614070097627> (검색일: 2019.11.11.); 장용석, 
“아베, 중 ‘일대일로’에 조건부 협력 의사 표명,” 『뉴스1』 <http://news1.kr/articles/ 
artic_print.php?article_id=3013492> (검색일: 2019.11.11.).

64) Matake Kamiya, “‘Cooperative Strategy’ to Realize ‘Competitive Strategy’: 
The composite structure of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Vision),” Security Studies, Vol.101 No.2 (April 2019),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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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으로 신흥 경제 강국이고 국경분쟁으로 중국과 대치중이며, 게다

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뿐 아니라,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

의 진주 목걸이 전략과 전략 핵잠수함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도 안보

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경계하고 있다.65)

그러므로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연대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5월에 출범한 모디(Narendra Modi) 정부가 동향 정책(Look 

East)을 동방 정책(Act East)으로 전환한 뒤, 모디 총리는 수차례 일본

을 방문하며 일본의 대인도 전략 외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 

결과 일본과 인도의 연대는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66)

라.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의 한계와 스윙 스테이트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순위는 <표 Ⅱ-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순이다. 이는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사하다.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 정치를 펼치며, 초강

대국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에 맞서 미국이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65)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43.
66) 위의 글, pp. 3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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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순위 

현재의 영향력 10년 후 영향력

  국가   퍼센트(%)   국가   퍼센트(%)

  중국   42.99%   중국   48.99%

  미국   24.08%   미국   15.28%

  일본   10.44%   일본   8.93%

  인도    1.18%   인도   2.12%

  러시아    0.58%   유럽연합   1.01%

  한국    0.48%   한국   0.53%

출처: 정구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 결정 요인 연구: 민주주의 효과성의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2집 2호(2019), p. 119.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국력에 상응하는 자국의 힘을 인도 ‧ 태평양 

지역에 그대로 투영시키기에는 제한적이다. 즉, 미국과 중국이 초강대

국이지만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인도 ‧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향한 전략적 

경쟁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 제한적

으로 협력하며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 및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의 상당

수 국가들은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며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인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정치 개입

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

존도 등을 의식하여 미국 지지의 선택 강요에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과 같은 대중국 견제 전략의 참여에도 

매우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의 상당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제한적 협력을 하며 경계의 태도

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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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인도, 베트남 등 인도 ‧ 태평

양의 지역 강국들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 베트남은 국경분쟁 

또는 영유권 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상호 의존적 경제관계를 진전

시키면서도, 중국의 공세적 해외 팽창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의 투자, 지원 등으로 

상호 의존적인 경제적 관계를 급속하게 진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에

서는 일대일로의 채무 함정의 외교 등을 비판하며, 중국의 공세적 팽창

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 베트남,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불

안정한 편이다. 이 같은 상호의존적인 불안정한 관계는 중국-미얀마 

관계가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미얀마 관계는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원조에 의해 외형상 안정적 관계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적지 않은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다.67) 즉,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독자적

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 

요컨대,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힘을 투영하

기에는 제한적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주목을 받으며 부상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이 있다. 즉,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질서와 

주요 문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라 불리는 국가 또는 국가군이 있다. 

현재 이들 국가 또는 국가군은 인도 ‧ 태평양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

부로 밀려나 있지만, 앞으로 이 지역의 국제질서 및 주요 문제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평가되고 있다.68)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스윙 스테이트의 주요 특성은 <표 Ⅱ-3>과 같

67) 菊地努, “インド太平洋の地域秩序とスイング ‧ ステーツ,”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
本外交 (東京: 日本國際問題硏究所, 2015), p. 7.

68)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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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현재 스윙 스테이트는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지만, 향후 국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지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외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국가 또는 국가군이다. 

현재, 이들 스윙 스테이트가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 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스

윙 스테이트의 전략적 가치는 점증하고 있다.

<표 Ⅱ-3> 인도 ‧ 태평양 지역 스윙 스테이트의 주요 특성

(1) 스스로 국제질서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일정의 국력(경제규모 및 군사력)을 
가진 국가 또는 국가군

(2) 향후 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 또는 국가군. 즉, 경제성장의 
여지가 큰 국가 또는 국가군

(3) 중요한 지리적 위치(전략적 균형)에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
(4) 자국의 지역적 ‧ 국가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 또는 국가군. 즉, 적극적 개입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국가군
(5) 아직 대외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국가 또는 국가군

출처: 菊地努, “インド太平洋の地域秩序とスイング ‧ ステーツ,”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 (東
京: 日本國際問題硏究所, 2015), p. 8.

일본은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주요한 스윙 스테이트로서 인도, 인도

네시아, 호주, 아세안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얀마도 민주화가 진전되

면 스윙 스테이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국익에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아세안 등에 대한 

전략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도 ‘해양실크로드’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인도

‧ 태평양지역의 국제질서 및 국제문제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를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아세안 등 주요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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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고 중시되는 국가는 단연 인도이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으로 GDP가 세계 7위이고, 핵보유국으

로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이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이다. 중국

의 부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인도의 급격한 부상은 

‘인도 ‧ 태평양’이라는 전략적 개념과 공간이 등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도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며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경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게 전략적 가

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은 정치‧경제‧안전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도와의 전략

적 협력 관계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4년 5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인도, 일본과 인도, 미국 ‧ 일본 ‧ 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 인도의 연합해상군사훈련인 

말라바 훈련에 일본이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아울러 

미국 ‧ 일본 ‧ 인도는 2017년 7월 벵골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해

상군사훈련을 펼치는 등 쿼드 협력(Quad 2)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인도에 매년 3,000억 엔 이상의 차관을 포함하는 ODA를 

전략적으로 제공하며 일본 ‧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견제차원에서 미국 ‧ 일본 ‧ 인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 국민들도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등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이며 경계하고 

있다(<표 Ⅱ-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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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인도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질문 우호적(%) 비우호적(%)

중국에 대한 인식 26% 41%

중국의 국력 
성장에 대한 인식

군사력 16% 56%

경제 20% 51%

출처: 퓨리서치. <http://www.pewresearch.org/global/2017/11/15/India-and-the-world> (검
색일: 2019.1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게 중국은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다. 즉, 

중국은 인도에게 있어 제1의 무역파트너이고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인도양 ‧ 남아시아에서 세력 

확장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적 관계를 중시하며 안정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대중국 견제전략 관점에서 인도의 부상을 전략적

으로 환영하지만, 인도에 대한 과대한 기대를 삼가하고 있다. 즉, 일본

은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추진과 중국 견제차원에서 인도를 매우 전략

적으로 중시하며 동맹 수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스윙 스테이트인 인도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신뢰는 삼가하고 있다.

일본의 스윙 스테이트로서 인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69)

첫째,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인도의 대외정책이 비동맹주의

(policy of non-alignment)와 균형주의 노선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서서히 전환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전통적인 비동맹주의가 여전히 뿌

리 깊게 남아있다.70) 게다가 오늘날 국제정세가 미중의 전략적 경쟁 

등으로 불투명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도는 미중과의 전략적 균형

관계와 ‘전략적 자율(Strategic Autonomy)’의 강화를 추구할 것이다. 

69) 菊地努, “インド太平洋の地域秩序とスイング ‧ ステーツ,” pp. 9~14.
70)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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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도는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균형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인

도는 미국의 일방적인 개입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용하

고,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에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대응할 것이다. 

둘째, 인도는 중국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및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등 전략적 거점의 개발을 비롯하여 해양력 증강을 자국의 해양안

보에 대한 중국의 침해로 인식하고 있고, 2017년 국경지역인 도클람

에서의 인도군과 중국군의 대치 등으로 중국을 경계하고 있지만, 글로

벌 이슈에서 적지 않게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71) 따라서 

인도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 추구’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만, 미국

의 대중국 봉쇄전략 참가에는 신중하다. 즉, 인도와 중국 간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의 안보협력, 일본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미국 ‧ 일본 ‧ 인도의 3자 전략 협력이 진전된다고 해도, 인도는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반중연합 참가에는 매우 신중하게 임할 것이다.

셋째, 인도의 국익에 대한 관념은 미국이나 일본의 국익 관념보다 

오히려 중국의 국익 관념에 가깝다. 더욱이 인도와 중국 모두 ‘주권’ 

문제에 유사하게 민감하고,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주도의 국제시

스템과 선진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불만을 갖고 있다.72)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세안도 인도처럼 미국과 중국 어느 한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된 지지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전략적 자율성

과 미중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호주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

과 전략적 안보연대를 강화하며 쿼드 협력(Quad 2)의 한 축을 담당하

71) 최원기,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 IFANS FOCUS 2019-13K (2019.8.9.), 
pp. 2~4.

72)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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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 동참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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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재인 정부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과

의 화해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남방정

책’과 ‘신북방정책’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외교정책의 명칭도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라고 불린 대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외교 및 경제관계 강화를 목적으

로 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신남방정책도 이전 정

부에서 실시되었던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여 정책을 그

대로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중에서 국민과 국익 중

심의 실용외교 추구라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외교 다변화를 포함한 외

교의 외연 확대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가안보 전략 

측면에서 주변 4국과의 협력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외교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은 

국가안보전략에 언급된 신남방정책에 관한 내용이다.73)

첫째, 아세안, 인도 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둘째, 단순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아세안과 3P(People, Prosperity, Peace) 중심의 한-아

세안 미래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람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고, 상생번영 공동체는 호혜 적 

73)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8), p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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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통한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평화 공동체는 

안보협력을 통한 아시아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셋째, 신남방 

국가들과 북핵 문제는 물론 교역,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신(新)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공동번영을 도모

한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

민국의 경제 ‧ 안보 지형을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로 확대하는 전략이

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외교 다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남

방정책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설정하고 2018년 8월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겸

직하도록 했다.

신남방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도를 포

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지금까지 한국에게 2차적 관계밖에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것

이다. 신남방정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외부를 향한 경제정책의 측면이다. 2017년 사드(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제재를 교훈으로 외부와의 경제관계를 다

각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정책에 있어 재균형의 측면이다. 지금

까지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4강대

국에만 의존하는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

이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1.5배 수준의 GDP에 달하며 또한 아세안

이 중심이 되어 매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3 정상회의 등 정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4강

대국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아세안과의 외교 ‧ 경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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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하려고 한다. 셋째, 지역 협력 혹은 지역 전략의 측면이다. 다자

간 틀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특정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력 등을 

피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대국 정치의 ‘균형자’ 역할을 목표로 

했지만 항구적인 입장을 얻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대응에 필요한 정책이다. 당연하게도 기존에 한국이 중시한 주변 4강 

외교는 한국의 다양한 현안과 이익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외교를 단순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외교로 한정한다면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 번영과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신남방정

책 대상 국가를 비롯한 외교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74)

이처럼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주요 목표는 동남아 및 남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의 관계처럼 격상시키는 것이다. 단, 4강 외교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균형적 외교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교정책의 다변화와 함께 경제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전략적 방향성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경제발전 원조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방’ 지역은 지리적 위치에 더해 

역내 국가들이 주로 개발도상국이며 부상하는 지역세계(emerging 

world)를 의미한다.

신남방정책의 목표는 먼저 양자관계의 강화에 있다. 신남방정책 하

에 아세안 회원국들과 개별 양자관계를 격상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인도, 

74) 이재현은 한국에게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과 국가가 가지는 기회요인을 미래지향, 
외교다변화, 경제협력, 외교 ‧ 안보적 중요성, 사회 ‧ 문화적 의미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이재현, “신남방정책 지역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 통일한국, 제416호 
(2018년 8월호),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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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는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경제적 발전이 

예상되는 주요 개발협력국(emerging economies)과의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 연계성 강화이다. 아세안+3, EAS, 아세안지역포

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 등의 지역 내 다자 포럼에서 

지역 제도 및 기구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아세안과 관계를 격상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개방되고 투명하고, 포용적 지역 구도를 지지 및 존중

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

셋째, 아세안-한국 간 미래공유 공동체 건설이다. 아세안과 한국은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이것은 아세안 공동체의 3가지 축(Pillars)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안보(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경제(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 공동체(social and cultural 

community)이다. 무엇보다 아세안과 한국은 이러한 공동체를 사람 

중심(people-centered) 혹은 사람을 우선하는 공동체(people first 

community)로서 협력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평화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전제로 한다. 평화와 안보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요소

이며, 동남아시아 지역 역시 그 동안 아세안의 통합 노력으로 수십 

년 간 평화와 안정을 향유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는 새로운 위협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즉 핵무기, 영토분쟁, 인종/민족 분쟁, 테러, 

종교적 탄압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공동

으로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평화 구축에 공헌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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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역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북한과의 외교적 관

계는 북한의 비핵화에 아세안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상생번영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생을 누리

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한국과 신남방국가들이 무역, 투자, 공적원조 

등 모든 것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 발생을 기대하며, 그러한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은 2020년까지 무역규모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기술 

및 직업교육을 통해 아세안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ODA가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투자가 아세안의 

산업화를 이끌고 아세안과 한국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과 무역 증가로 

이어지는 투자를 통한 발전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16가지 정책을 3P, 즉 ‘사람

(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위한 정책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75)

먼저 ‘사람 공동체’ 영역에서는 첫째,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

대이다. 중국과 일본에 집중된 한국 방문 관광객을 신남방 국가로 다변

화시켜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한다. 둘째, 신남방 지역과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이다. 문화교류 거점을 확충하고, 문화 ODA 사업, 아세안 

지역의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등 대아세안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셋째,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 자원 역량의 

강화이다. 장학생 지원 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다. 넷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한다. 신남방 지역의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75) 이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p.go.kr/main.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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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속적인 협력수요 충족 및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 가치를 

증진한다. 다섯째,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이다. 신남방 

지역 노동자들의 한국 내 조기적응 및 귀국 후 재정착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이다. 여섯째,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이

다.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이다.

‘상생번영 공동체’ 영역에서는 첫째, 무역 ‧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아세안 역내 추진 중인 지역 및 다자 ‧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이다. 둘째,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교통 ‧ 에너지 ‧ 수자원 등 중

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셋째, 중소 ‧ 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이

다. 우리기업의 신남방 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 ‧ 수산(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이

다. 넷째,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이다.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 ‧ 아세안 ‧ 인도 간 4차 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 신
산업 협력이다. 다섯째,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이다. 각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 ‧ 수산업, 자동차 ‧ 철강 ‧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평화 공동체’ 영역에서는 첫째, 신남방 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교류 활성화이다.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이 있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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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및 저변 확대이다. 셋째, 포괄적인 국방 ‧ 방산 협력이다. 한-아세

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 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추진이다. 넷째, 테러 ‧ 사이버 ‧ 해양안

보이다.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

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다섯째,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이다. 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의 복원력(resilience) 향

상 지원이다.

2.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가. 추진 현황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형성이 제안되었고 구체적인 정

책 중 하나로 신남방정책 추진이 포함되었다.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은 아세안 순방에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를 통해 사람

(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를 중심으

로 한 신남방정책을 표명하였다.

2018년 7월 6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이 제정되

었고, 8월 28일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는 정부 15개 부처 파견자가 참여하는 ‘신남방정책추진단’

을 설치하였고, 위원장은 경제보좌관, 위원으로는 외교 ‧ 산업 ‧ 기재 ‧
행안부 차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11월 8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표성과 사업 발표 

및 3P 공동체별 목표 달성을 위한 16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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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2018년말에는 기존 아세안과의 다자협의 채널 기능에서 

신남방정책 현장에서 총괄 및 조정의 거점공관으로 주아세안 대표부

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2019년 1월 24일 한국 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민관 단체가 참여한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가 출범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신남방진출 지원 협의체의 필요성은 지속

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 ‧ 중견기업 간담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 지원으로 출범한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는 신남방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 간 협업 확대 및 신남방 국가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며, 한국 기업의 신남방 지역 시장

개척 지원과 무역 ‧ 서비스 분야 진출 과제 발굴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아세안 국가들 중 마지막으로 태국

‧ 미얀마 ‧ 라오스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아세안 국가들에게 구체

적 협력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즉, 신남방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메콩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아세안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 국가

들과의 미래 청사진으로 3가지 공동번영(경험 공유, 지속가능, 동아시

아 평화와 상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험 공유 번영은 한강의 

기적과 같은 ‘메콩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한국의 발전 경험, 그 중에

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KOICA)

을 중심으로 메콩 국가의 농촌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촌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번영은 메콩강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

와 상생 번영은 도로, 교량,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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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것이다.76)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 경제협력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확대, 

비전통안보 협력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협력 증대가 목표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대상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우선 설정하였다. 이것

은 이들 국가와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연 7% 정도로 세계 1위이며 2위는 중국, 3위는 아세안 지역

이다. 이미 발전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아세안 국가들도 경제성장률

이 모두 7~8% 정도 수준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신남방정책에서 3P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람

(People)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화 교류 및 협력 행사 등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 관광 및 교육 등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한류 열풍 

등을 바탕으로 상호 방문객은 연간 10% 내외 증가하여 2018년에는 

1,060만 명으로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아세안 지역

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 확대와 한류 확산에 따른 관심 고조로 이 지역 

출신 유학생이 2014년 7,580명에서 2018년 3만 2,574명으로 최근 

5년 간 4.3배 급증하였다.

다음으로 상생번영(Prosperity)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및 경

험 전수 등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신남방과의 상호교

역액 및 수주비중이 확대되었다. 상호교역액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2018년 한국-아세안 

상호교역액은 1,6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

며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교역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신남방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6) 김경숙,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와 과제,” 이슈브리프, 147호
(2019.9.18.), pp. 1~2.



78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범정부 차원의 수주 지원을 하였고, 그 결과 아세안은 중동을 제치고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128억 2,000만 달러, 

39.9%)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평화(Peace)와 관련해서 신남방 국가들과 활발한 정상 

외교를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 외교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및 아세안 정상순방 계획을 견실하게 이행하였다. 문재

인 정부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이전

에 대통령의 아세안 10개 회원국 순방을 천명하였고, 2019년 9월 태

국 ‧ 미얀마 ‧ 라오스 3개국 방문을 마치면서 이를 실천하였다.77)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아세안 차원의 성명 발표와 

같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 

강화에 힘썼다.

2019년 11월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한

국은 아세안 회원국 모두를 초청하였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획기

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되었다. 정상회의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한 신남방정책 16개 추진과제와 57개 중점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 및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78)

첫째,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기반을 

77)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싱가포르, 인도, 2018년 11월 싱가포르, 2019년 3월 브루나이, 말레
이시아, 캄보디아, 2019년 9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인도 및 아세
안 국가들을 모두 방문하였다.

78) 최원기, “신남방정책의 의의와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발제문(2019.8.14.),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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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고, 범정부차원의 정책추진 노력(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16개 관련 정부

부처 간 정책조율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하였다. 비록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특별

위원회 형태로 정부 관련 부처의 신남방정책을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은 신남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했

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외교부 내에 대아세안 협력을 담당

하는 ‘아세안국’을 신설하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차관급

으로 격상하면서 아세안 회원국 주재 10개 외교공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점은 신남방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구축이라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외교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아세안 및 인도와 양자차원의 외교 협력, 특히 정상 간 

교류가 강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대통령 

특사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파견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 이들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

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하였고 모디 총리도 

2019년 2월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인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상 레벨의 외교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3개국 방문 이래 2019년 9월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방문을 마치면서 아세안 10개국과의 양자 간 정상관계를 한층 

강화시켰다.

셋째,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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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기여하였다. 향후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북한의 경제개혁 및 개방,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같은 북한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한국과 아세안

이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다.

넷째, 신남방정책은 대외경제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

만,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 

미중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새로운 

헤징(hedging)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이 한국외교에서 가지는 전략

적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는 미중 양 강대국이 상호 

대립하는 지역질서에 동참하지 않고, 포용적(inclusive) 지역질서 형

성을 위해 독자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한국 외교의 활동공간과 자율

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제적 외교 전략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나. 문제점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이 베트남에 편중된 나머지 베트남 이외의 국가들로

부터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반한 감정의 상승과 함께 동남아

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 대한 투자액은 2014

년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8년 1~9월 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3,312 건 중 60%를 차지하는 1,982건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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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었다. 또한 이 기간 중 베트남에는 24억 7,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액 전체의 53%에 해당한다. 

인적 교류에서도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207만 명 중 한국

인은 348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241만 명)와 비교해서 44% 

증가한 숫자이며 아세안 10개국 전체 한국인 관광객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베트남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분야를 발굴해서 확대하는 등 면밀한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작은 국가이지

만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서 불고 있는 ‘한국 붐’을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은 3P,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주장하

면서 ‘규범외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현의 형태가 

기존의 외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경제공동체를 이야기 

하지만 대기업과 자본, 시장통합의 논리이고 발전 격차와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성장동력 즉 아세안을 시장으로

만 인식하는 시장 중심적 접근이 신남방정책을 대표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문화공동체에서도 시장논리에 압도당한 형국이며, 정치안보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미중 간 갈등, 역내 영토분쟁 등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아세안이 형성시켜온 규범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리의 

가치만을 주장하면서 아세안과 인도가 소중히 지켜나가려는 규범과 

가치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79)

79) 김형종,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동남아학회 토론회(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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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민외교’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3가

지 핵심 키워드(사람, 상생번영, 평화)가 정부 수준의 정책과 사업영역

에 머물러 있다. 향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아세안 시민사회에서 3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80) 특히 각각의 이슈와 지역 전문가, 지역 협력 및 다자

협력 전문가들과 정부 사이의 소통 부재를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은 기존에 신남방지역 전문가 및 관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과 대인도 정책과 연결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80) 최경희, “신남방정책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아세안 공동체,” 한국동남아학회 
토론회(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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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고려사항

가.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추진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
의 일대일로 참여 

미국은 미일 동맹을 아시아 ‧ 태평양 전략의 초석으로 평가하며 일본

을 중시하고 있고,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자국의 안보를 도모하

며 해양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면

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탈퇴하였다. 이는 미국의 동맹

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후퇴, 동맹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

하도록 하였다. 

일본 역시 미국의 통상압박, 미일 동맹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였

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에 의해 

초래된 미일동맹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즉,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를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2017년 11월 6일 트럼프-아

베 간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비전’으로 합의되

면서, 트럼프 정부의 인도 ‧ 태평양 전략으로 발전되었고, 미일동맹의 

강화로 연계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이 

미일동맹의 강화와 선순환을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미일동맹과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도의 강화를 추구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전술적 차원

에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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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

로젝트에 기업 간의 협력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동

시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가는 한국에게 적지 않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

국의 ‘채무의 함정’ 외교와 파키스탄 ‧ 스리랑카, 아세안 개도국들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과 경계, 중국의 공세적 팽창과 일대일

로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의 경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일본의 간접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는 일본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이용한 경제적 공간 및 전략적 영향력 확대, 일본

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leverage) 확보 등의 전략적 효과로 

귀결될 수 있다.81)

그러므로 한국도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제로 섬(zero sum)적 관계로만 판

단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아울러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양자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 지혜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82)

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지경학적 특성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국은 공세적 대외정책과 해상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에 대해 

현상변경국가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도 ‧ 태평양 전략

을 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은 기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

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지정학

81)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49.
82) 위의 글,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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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미 ‧ 일 ‧ 호 ‧ 인 쿼드 협력(Quad 2)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중소국가들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 동참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적지 않은 중소국가들은 중

국 견제에 역점을 둔 인도 ‧ 태평양 전략의 동참에 정치 ‧ 외교적 부담감

을 느끼고 있고, 안보중심의 미 ‧ 일 ‧ 호 ‧ 인 쿼드협력(Quad 2)을 중국 

견제를 위한 기제로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미 ‧ 일 ‧ 호 ‧ 인 쿼드 협력(Quad 2)이 아세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우려하고 있다.83)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면서도 아세안 

등 중소국가들의 정치외교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7월 ‘인도

‧ 태평양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지경학적 관점에서 인도 ‧ 태평양 전략

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미국방부의 ‘인도 ‧ 태평양전략보고서(IPSR)’ 

(2019.1.)에서는 안보, 경제, 거버넌스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또, 미국 국무부는 중국 견제의 뉘앙스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 ‧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보다 ‘인도 ‧ 태평양 이니

셔티브(Indo-Pacific Initiative)’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패권도전 견

제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상물이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지경학적 구성의 특성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고려는 물론, 인도 ‧ 태평

양 전략의 지경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미국의 인도 ‧ 태평양 경제 비전

과 중국 일대일로의 유사점, 신남방정책과 인도 ‧ 태평양 전략의 공통

점 모색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83) 배긍찬, QUAD의 대두와 ASEAN의 대응 (서울: 국립외교원, 2018),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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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의 부상과 스윙 스테이트의 전략적 중요성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강대국 정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며 지정학적 가치를 높

이고 있다. 인도가 중국과 긴 국경을 접하며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을 

연계하는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 ‧ 태평양으로’ 전략공간의 확대는 인도의 부

상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시하며 

유사동맹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도 중국의 공세적

인 해상정책과 팽창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일대일로를 경계하며,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의 전향적 참여 등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제품과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 진영의 지지 강요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인도

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 ‧ 중 간의 ‘선택의 

딜레마’에 의해 초래되는 외교안보적 제약을 최소화하며 대외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 ‧ 태평양지역의 주요 스윙 스테이트인 인도네시아, 아

세안, 호주는 물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적지 않은 국가들도 미중

의 전략적 경쟁과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을 의식하여 상당한 정치

‧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등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대중국 봉쇄전략의 동참에는 신중하

거나 비판적 입장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중국을 의식하는 인도 ‧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정치외교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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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구상’으로 수정하였고, 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부상, 스윙 스테이트의 전략적 중요성, 일본의 스윙 스테이

트 중시 전략외교 등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략

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라. 한-아세안의 ‘미들 파워’ 아이덴티티 협력 관계 및 아세안 중심
성 인정

아세안은 경제성장과 함께 단합된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를 바탕

으로 역내 안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질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현상변경에 규범 준수를 내세우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아세안의 독자적인 인도 ‧ 태
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에 있어 한국

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게임에 ‘미들 파워’ 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견제 내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도한 개입 혹은 역외 

지역으로의 철수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

과 아세안이 동 지역의 안보 현안 문제 해결에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세안은 중견국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경

제통상, 한반도 문제, 비전통안보, 지역 다자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신남방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전통적인 일본의 대아세안 외교를 생각했을 때 물량으로는 중국, 일본

과 경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 만큼 한국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미들 파워 아이덴티티 협력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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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지역의 안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해결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아세안이 보다 효율적

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향상 및 기술, 방산 등 협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편 어떠한 정책이든지 한 방향으로 일방

적으로 진행되면 이에 대한 반발 혹은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아세안 안보정책도 아세안 지역에 대해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지지를 확인 받으려고만 한다면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평화와 번영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고, 아세안 

지역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 인간 안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사람(people) 중시의 협력

신남방정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대아세안 안보정책은 철저하게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혹은 능력구축지원과 같은 잘 드러나지 않는 군사

협력 분야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은 ‘사람’을 가장 중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떠올릴 수 있다. 인간안보는 

단순한 안보협력만이 아닌 ODA를 비롯한 경제외교 및 아세안 국민들

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종합적으로 연동되면

서 추진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에서는 사람과 문화의 교류 확대가 상호 호혜적이고 지

속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

안 및 인도 내에서 영향력 있고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84) 이강국,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파주: Book Star, 2018), pp. 
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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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위원회는 신남방지역 

장학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85)

또한 신남방지역의 한류확산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류 수요가 

높은 아세안 지역에 한국문화원 등을 추가 신설하고, 한국어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신규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교기념 10년 

단위 해를 맞이하는 신남방 국가들과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정하고, 

한류연계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해서 한류 열풍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KOICA 등 정부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대아세안 인간안보 및 인적 

교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바. 아세안, 인도 지원을 위한 한중일 삼국 간 협의 및 연대 고려

신남방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종의 ‘코피티션

(coopetition)’이다. 즉,‘협력’과 ‘경쟁’이 함께 가는 구조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전략에서 한국보다 역사도 길고 가치사슬 구축 노

력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후발 주자인 한국 입장에서 경쟁은 당연

한 것이고, 이미 일본이 신남방 지역에 형성한 촘촘한 사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신남방정책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강대국들의 태평양 전략

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중에서 선택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신남방 지역이 중요하고, 각 국가와의 프로젝트

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세안 

8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
의 개최,” 보도자료(2019.4.30.),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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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둘러싸고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일대일로 구상,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연관해서 아세안 각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군사협력 분야에

서 중국, 일본과 함께 협력해서 대아세안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

움이 많다. 그렇다면 역시 비전통안보 혹은 인간안보 분야에서 중국, 

일본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86) 

또한 ‘(가칭) 한 ‧ 중 ‧ 일 대아세안 안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장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중복성’ 문제이다. 한중일이 비전통, 

인간안보 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발견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이 가능해지는 반면, 서로 아세안에 대한 경쟁적이고 ‘제로 섬

(zero sum)적인 협력의 중복 및 상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화구축을 위한 미얀마의 소수민족문제, 즉 로힝

야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으로 지난 2017년에 13억 달러 지원이 결정되었

다. 대부분의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이 참여하기 위한 활동 영역은 이미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선점이 된 

상황이다. 따라서 ‘한 ‧ 중 ‧ 일 대아세안 안보 협의체’를 통해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86) 싱가포르 국립연구소인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조사(2018년 말)에 따
르면 중국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19.6%였지만, 일본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65.9%
에 달했다. 중국에 대한 불신은 51.5%, 일본에 대한 불신은 17%에 불과했다. 
물론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답변이 
45.2%로 나왔다. ISEAS-Yusof Ishak Institute,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19 Survey Report,” 29 January 2019, <https://www.iseas.edu.sg> 
(검색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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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안

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신남방정책과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접
점 및 공통부분을 모색 ‧ 확대하는 전략적 지혜로 추진

중국에 이어 인도가 부상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주요 전략공간이 

아시아 ‧ 태평양에서 인도 ‧ 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고, 인도 ‧ 태평양 

지역은 그 역동성으로 새로운 세계성장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단순히 인도 및 아세안 지역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익외교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인도 ‧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맞이하여 미중 강대국 

정치의 동향,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동향, 미 ‧ 일 ‧ 호 ‧ 인 4개국

의 쿼드 협력(Quad 2)의 동향,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파급효

과 및 후유증,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역내 중소국가들의 전략적 

대응,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추진 동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파악은 물론, 미일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

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대립 상황에서 상당한 정치외교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있는

가에 대해 전략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고, 아울러 미국 인도 ‧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도 전략적 교훈을 얻으며 신남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하

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방부의 ‘인도 ‧ 태평양 전략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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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IPSR)’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인 인도 ‧ 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2019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클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처럼, 미국이 

‘한미 관계가 인도 ‧ 태평양 지역 안보 추구에 핵심 기둥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해온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일본이 미국 인도 ‧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활동을 추

진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전략적

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이 기본

적으로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견제를 전제로 하는 지정학적 구상물

이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지경학

적 구성의 특성도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①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접

점 및 공통점 확대 ② 신남방정책과 일본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접점 

및 공통점 확대 등에 관해 연구하고, 나아가 ③ 미국 인도 ‧ 태평양 전략

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의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략적 

지혜를 참조하여 신남방정책을 포용적 전략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

다. 신남방정책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기본원칙87)으로 하는 

만큼, 한국은 제로 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전략적 지혜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87) 외교부, “한미간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의: 한미 양국 정책 ‧ 
전략간 접점 모색을 통한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 (외교부 보도자료,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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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 아세안 등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교의 추진 ‧ 강화와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전략적 활용

현재 한국 정부는 미 ‧ 일 ‧ 중 ‧ 러 기존의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지평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신남방정책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형성을 핵심비전으로 제시하며 외교공간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남방정책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속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정치 ‧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

평양에서 인도 ‧ 태평양으로 확대된 공간에서는 미국과 중국도 독자적

인 힘(power)의 투사에 한계가 있고, 인도, 아세안 등 주요 스윙 스테

이트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이 인도, 아세안을 핵심 파트

너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다. 즉, 한국은 대아세

안 및 대인도 전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며 신남방정책을 추진하

여야 할 것이다.

아세안은 태평양과 인도양이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

정학적으로 중요하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를 경계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인도 등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유력국가들을 아세안+3, EAS, ARF 등에 참여시키면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된 미국의 힘을 보완하며, 미중 균형외

교를 전개하고 있다.88) 2019년 1월, 아세안은 미중 간 균형에 역점을 

88)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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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아세안 중심의 독자적인 인도 ‧ 태평양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정치와 배타적 성격의 

국제질서를 경계하고 ‘포용적 지역질서(inclusive regional order)’ 

형성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유사하다.89)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신흥 강국인 인도 역시 주요한 스윙 스테이트

이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 ‧ 태평양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 ‧ 일 ‧ 호
‧ 인 4개국의 쿼드 협력(Quad 2)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인도는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며 중국 ‧ 인도 국경분쟁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중국 ‧ 인도 합

동군사훈련 및 중국 ‧ 러시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사훈련 등에 참가하고 

있다. 인도는 2014년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 일본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 등 친서방 외교정책을 강화하면서도, 2017년 6월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에 정회원으

로 가입하였다. 

요컨대, 인도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국 봉쇄전략에 동참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을 추구하기보다 중국

과의 갈등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봉쇄보다는 헤징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 ‧ 일 ‧ 인 3국 정상외

교뿐 아니라 중 ‧ 러 ‧ 인 3국 정상외교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미중 강대국 정치의 ‘선택의 딜레마’에 의해 초래되는 외교안보적 제약

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inclusiveness)

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입장이다. 신남방정책도 포용성

에 기초한 지역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89) 최원기, “신남방정책의 의의와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2019.8.14.)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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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국은 인도, 아세안 등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교를 

강화하면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스윙 스테이

트에 대한 전략외교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

성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미중 전략적 경쟁과 관련, 한국과 스윙 스테

이트의 유사한 이해관계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대립구도에서 파생하

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아울

러, 한국과 스윙 스테이트의 유사한 이해관계는 신남방정책이 미중 

대립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대외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교와 신남방정책의 

추진에는 소프트 파워의 전략적 활용이 유효할 수 있다. 베트남, 캄보

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의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정서적으

로 거부감이 강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K-Pop,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거부감이 약하며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가 열세인 상황에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한 전략외

교와 신남방정책의 정책수단으로 소프트 파워를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최대한 활용하여 하드파워의 열세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90)

인도 ‧ 태평양의 시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도, 아세안 등 스윙 스테이트와의 관계 강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뿐 아니라, 외교 협상력(bargaining power) 증강으로 귀결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의 유력한 스윙 스테이트

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의 인도 및 아세안 등 

스윙 스테이트와의 관계 강화는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협상력 강화

로 연결될 수 있다.

90)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pp. 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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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보 차원에서 비전통 안보협력의 확대 및 강화

1990년대 냉전 종결 이후 세계 안보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범죄, 마약, 이민, 

테러리즘,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안보 어젠다의 확산 

경향이 안보론의 틀 내에서 논해지고 있다.

9.11 테러에 의해 국제 테러 조직의 위협이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미국에서는 테러 위협에 대한 대처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는 이러한 국제 테러 위협 

외에도 최근 안보 문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인간안보로 대표되는 위협

에 대해, 인구 폭발, 경제적 불평등, 인구 이동(난민 유출), 환경 악화, 

약물 등을 주요한 위협으로 상정하고,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지역사회, 정치 등 7개 분야별 안보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은 인식 레벨에서 전통적인 위협과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2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이전부터 위협의 근원이나 위협성의 존재는 인식되고 있었지

만,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 위협 근원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정의 

변화, 군사 기술의 새로운 발전 등에 의해 위협 성질이 이른바 ‘갱신’된 

것이다. 둘째, 이전에는 위협성이 인식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인식이 

약했지만, 냉전 종결 이후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의 특징으로는 전통적 위협과 달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위협이 직접 연결되어지기 어렵고, 국내 및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남아 및 인도 지역은 태풍, 지진, 해일 등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며,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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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히 해안지역은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태풍 발생 시 막대

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과 공동훈련을 

통해 강력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공동대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신속하고 면밀한 조정 능력이 필요하며, 평상

시부터 정책협의나 공동훈련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현지의 지리와 문

화 등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의 재해에 대한 개별 

국가와의 역할, 임무, 능력의 명확화, 방재훈련에 대한 한국군 참가를 

통한 공동요강의 구체화, 정보공유와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확보 등의 과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인류 역사는 다양한 감염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원인도 치료

도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는 감염에 의한 전염병은 역사

를 바꿀만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 이후 감염에 의한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1970년대부터 이전에는 알려  지지 않았던 새로운 

감염인 ‘신흥 감염’이나 과거에 유행했던 전염병으로 한때 발생 수가 

감소했지만 다시 출현한 감염인 ‘재흥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

한 감염 문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위협이다.

안보 위협 차원에서 보면 구소련의 생물무기생산조직 최고책임자였

던 케니스 알리벡(Kenneth Alibek)은 그의 저서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말했다.91) 비

말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치료 ‧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1980년에 근절 선언

된 천연두도 안보 위협이다.

생물 무기에 대해서는 생물무기금지조약이 있지만, 안보 위협으로

서의 실태는 어떤가?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한국의 ‘2012 국방 백서’

91) ケン・アリベック(著); 山本 光伸(訳), 『バイオハザード』 (東京: 二見書房,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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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출혈열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 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 테러의 관점,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전

염병 혹은 감염 문제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

라 인적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의료 종사자도 

감염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등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종사

자를 외국에 파견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이러한 의료팀을 파견한다고 

하면 당연히 확고한 지원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한국군이 담당해야 한다. 한국군

은 유엔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과 국제 긴

급 원조 활동에서 구호소를 개설 ‧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후방 지원 체제가 충실히 갖춰져 있었다. 구호소 ‧ 치료 시설 등의 

개설 ‧ 운영, 의료 종사자에 대한 관리 지원, 소요 인원 ‧ 물자 수송, 방역 

소독 작업 등이 현재 한국군이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을 전염병 발생 지역에 파견하려면 사전에 세심한 

준비 및 기자재 준비와 훈련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군 파견이 장기화되

면 정상적인 부대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세안의 전염병 지역에 재해 파견 시, 국내의 외교부, 국방

부 등 부처간 협력과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협력에 따른 긴급 수송, 

방호 조치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 소독, 의료 활동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의 방호 조치가 가능한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르다. 구체

적으로는 정보 제공과 교육 훈련, 방호의 및 탐지 장비 등 장비 구축, 

환자 이송, 치료 시설 및 의료 제공, 예방약 ‧ 치료제의 수송 ‧ 배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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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제염 작업을 해야 하지만, 국내 대응 태세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필요 충분한 협의에 따른 대응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는다.

한국은 아세안에 적극적으로 테러 대책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한국과 아세안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 ‘(가칭)국제 테러리즘 

협력에 관한 한국-아세안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테러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국제테러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협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방안으로 

‘한국-아세안 통합 기금’ 창설을 테러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무급에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대테러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

로서 ‘한국-아세안 테러 대화’를 창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찰

청,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

에 무선 통신 시스템 구축, 수사 활동 통신 시스템, 감식 활동용 

기자재 제공, 테러 대책 세미나 실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해적 행위는 해상에서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다. 특히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인 원유 등 자원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소말

리아 연안 아덴만 해역, 동남아의 말라카 해역에서는 인질 억류에 의한 

몸값을 목적으로 기관총, 로켓포 등으로 무장한 해적 활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6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16호를 

비롯한 여러 결의에서 각국은 아덴만, 말라카 등에서 해적 행위를 억제

하기 위한 행동, 특히 군함 및 군용기 파견을 요청받고 있다. 말라카 

해역에서 해적 활동의 발생 건수는 최근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적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인 빈곤 문제 등은 해결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해양법, 항행의 자유 등 기본적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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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평화와 번영의 기초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관계국과 협력해서 해적에 대응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서 아세안 연안국 자신들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지원하고, 

동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서 공동훈련을 충실히 실시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과 국방당국 간 IT 포럼을 실시함과 동시에 

영국,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에스토니아 등과도 국방당국 간에 의한 사이버 협의를 설치

하고, 위협 인식과 각각의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징상 일부 지역이나 국가의 대처능력 부족이 자국

의 안보를 위협함은 물론 세계 전체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인식 하에 

아세안의 역량강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가칭)사이버 안보 

분야의 대아세안 능력구축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전략적이

면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사이버 안보 대응은 양자 중심과 다자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

로 아세안 각국에 진출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또한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

어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세안 국가들의 취약한 사이버안보 환경이 

한국에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아

세안 사이버 분야 능력구축지원은 사이버 안보 의식계발 및 중요 인프

라 방호, 사이버 범죄 대책,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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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eam) 및 법집행기관의 역량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조약 체약국회의와 같은 다자외교에서는 사이버범죄대

책지원을 통해 사이버 공격 등의 범죄에 대한 대처 ‧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범죄를 억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 마련 및 신뢰양성조치에 관한 아세안의 이해와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해상교통로(sea lane)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구축지원92) 
확대

최근 중국 해군에 의한 인도네시아 근해에 대한 조사선 파견이 잇따

르고 있다. 미군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해서 인도양

에 잠수함을 전개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은 조사선을 9척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척이 2015년 이후에 취역하였다. 조사선은 수심과 

해저지형, 조류 이외에도 잠수함이 발생시키는 음파에 영향을 주는 

수온 등을 조사한다.

중국의 해양 조사는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 동쪽에

서 자바섬 동쪽 해역의 롱보크 해협, 남중국해에서 자바 섬 서쪽 해역

의 슨다 해협을 경유하는 2가지 루트가 있으며 현재 미국과 인도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감시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인도양에 잠수함을 파견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잠수함의 항행 

루트 확립을 위해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말라카 해협은 해상교

92)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은 평소부터 지속적으로 안보 관련 분야에서 
인재육성과 기술지원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국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특히 안보 분야(인도지원, 재해구조, 지뢰 제거, 
군사의학, 해양안보, UN평화유지활동 등)에서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다른 국가의 군 및 군관계기관에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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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요충이며, 중국의 원유 수입의 약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무역상선의 통과를 제한할 가능성

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무역상선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조사

선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에게 해상교통로를 제공하고 있

으며, 한국은 해상교통로의 주요 사용국으로서 남중국해에서 높아지

고 있는 각종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해양법 집행 능력이 취약한 단점을 한

국이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퇴역한 함정(해군)과 

경비정(해양경찰)을 베트남과 필리핀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경찰 혹은 해상경비대 간의 훈련 및 교류

활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필리

핀, 베트남 등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은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합동훈

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일과 아세안 간의 군사 공조 강화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로 해석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양국의 해양 안보 협력을 촉진하

기 위한 ‘행동 계획’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행동 계획에는 해적 대처에 

관한 협력과 해상 공동훈련 실시 등 해양 안보 협력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능력구축지원은 일본이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적

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제약 속에

서 ‘국제공헌’을 통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인 방안으로 탄생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부상 속에서 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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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일본과 안보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숨겨져 

있다.

한국이 아세안 지역에서 능력구축지원을 실시하는 목적은 결코 중

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철저히 ‘국제공헌’이라

는 명분을 가지고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구축지

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능력구축지원은 결코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양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해적 

대응 능력 강화와 해상구조 능력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아세안 간에 군사적 공동훈

련, 인재육성, 항행의 안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해상보안 

및 안전능력구축을 위해 인재육성 계획을 추진한다. 그 동안 한국은 

경비정 공여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해상 안전에 기여하였지만, 향후 

해상보안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해양 분야의 

잠수의학과 기상해양업무, 해도 제작 등에 관련된 인재 육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한국군만의 능력구축지원 만으로 수행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ODA와 능력구축지원을 결합한 형태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경찰

능력 강화를 위해 경비정의 ODA 공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ODA와 같은 하드 협력과 함께 능력구축지원과 같은 소프트 협력을 

조합시켜 끊임없는 원조를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는 ODA, 한국군에 의한 능력구축, 군수장비 

협력 등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메뉴를 통합해서, 아세안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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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외교적,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한 능력구축지원 차원에서 한국

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이점을 살려야 한다. 따라서 아세안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역

량강화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 인도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신남방 지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

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주는 효과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북한에 

설명할 수 있고, 강대국의 압력에 대응해야 하는 북한의 ‘숨구멍’ 역할

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9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북미협상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

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국제적 지지

를 아세안 및 인도를 중심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향한 한국과 아세안의 공조는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

와 베트남은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장소 제공을 담당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춘 중요한 기여를 하였

93) 곽성일, “경제협력 다변화 미 ‧ 중 무역갈등 대응수단 가치 있어,” 통일한국, 
제416호 (2018년 8월호),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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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오래전부터 북한과 수교상태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향후 

북한의 경제적 대외개방, 지역외교 무대 데뷔,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즉 아세안은 북한이 사회

화(socialization) 과정을 경험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94) 인도는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국가이다. 

특히 최근 ‘인도 ‧ 태평양 전략’이라는 지역전략 개념에서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와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95)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방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 성과를 북

방 지역으로 이어주는 교량으로서의 한반도 역할과 함께 한국뿐만 아

니라 아시아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한반도는 북방 지역에서 

남방 지역으로 에너지 및 전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고, 남방 지역에서 

북방 지역으로 공산품을 수출하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는 물류 흐름은 아

시아 전체에도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남방정책

은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의 적절한 융합이 필요하다.96)

바. 평화구축 및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협력체제의 구축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통해 지역의 전략적 환경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털어 놓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 즉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

94) 최원기, “신남방정책, 새로운 대아세안 외교전략,” 최원기 외 엮음,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국립외교원 아세안 ‧ 인도연구센터, 2019), pp. 428~429.

95) 이재현, “신남방정책 지역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 p. 13.
96) 곽성일, “경제협력 다변화 미 ‧ 중 무역갈등 대응수단 가치 있어,”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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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평화체제, 아세안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

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

한국은 아세안에게 안보 문제, 그 중에서도 인도지원, 재해구조 및 

해양안보와 같은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

시해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안보 협력의 지침(Guideline)을 선도

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칭)한국-아세안 안보 협력 이니셔티

브(가칭, 이하 ‘한-아세안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을 제안

한다. 한-아세안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는 먼저 아세안 지역의 안보 

과제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아세안 및 한반도를 포함

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협력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아세안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전체의 안보협력의 방향

성과 안보협력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중점분야의 전체상을 제시한

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개별 국가에 더해서 아세안 전체의 능력 향상

을 위한 협력을 구상한다. 여기에는 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유지, 

해양안보 강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안보 과제 대응이라는 3가지 사

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상정한다.

이에 따라 아세안 각국에게 국제법 및 규칙에 대한 인식 공유 촉진, 

능력구축지원, 방위산업 교류협력, 공동훈련, 인재육성 등 다양한 수

단을 통한 실천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한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된 현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초청할 적기이다.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높아질 때 아세안은 한반도 문제에 말려드는 상황을 경계한다. 한반도 

긴장이 낮아질 때, 아세안은 남북한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에게 개혁개방에 관한 건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세안 국가들



Ⅳ. 결론: 신남방정책의 추진방안 109

이다. 즉,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특히 아세안 비핵지대 건설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 혹은 비핵지대 실현

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세안 역내 동티모르, 필리핀(만다나오), 인도네시아(아체), 미얀마 

등에서 지역 분쟁이 발생하였다. 현재도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 있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 간 협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평화구축 및 화해 

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아세안 평화 ‧ 화해기구(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AIPR)’ 설립에 합의하였

다. 또한 2015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에서도 ‘평화, 분쟁 관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활동의 연구강화’가 아세안의 행동목표 중 하나로 명기되

었고,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AIPR의 활용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아세안 지역에서 평화구축을 지

원해야 한다. 먼저 미얀마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정부

와 소수민족과의 국내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야 한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민생 현안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 및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통한 평화구축 및 

국민화해의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레벨에서의 대화 혹은 세미나 개최가 필요하다. 그리

고 AIPR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AIPR이 주최하거

나 관여하고 있는 워크숍, 심포지엄과 같은 행사의 개최비용을 부담하

거나 한국 측 인사의 참가를 독려할 수 있다.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아세안을 비롯

한 여러 국가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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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

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국은 신남방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양자, 다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보다 적

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향후 아세안과 인도가 역동적인 경제성장

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차원의 무역규범 및 가치사슬을 훼손할 가

능성이 있음을 호소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세안, 인도와 협

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1월 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한 ‧ 아세

안 특별정상회의, 한 ‧ 메콩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자유

무역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표명하였다.

사. 대아세안, 인도 경제 협력 차원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우선
적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7일 아시아 지역 언론연합인 ‘아시안 

뉴스 네트워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교류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로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에너지, 교통, 방위산업(방산) 등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97)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아세안과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부문에서 교류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향후 한국

97) 아시안 뉴스 네트워크,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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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려면 미국과 

EU 방위산업체처럼 공동개발 및 생산, 합작투자, 특히 남중국해 문제

와 연관해서 정부와 해군 차원에서의 지원 등 아세안 해군력 현대화 

시장에 진출하고, 아세안 개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아세안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아세안이 희망하는 해군력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공

유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98)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방산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희망한다. 대표적인 

것이 아세안 국가들의 노후한 조선소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해군 및 해양경찰의 전력 증강에 매우 중요하다.99)

아세안 국가들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를 갖고 있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협력에 관심을 가져주기

를 기대한다.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 조선업과 방산협력을 추진 

중이다. 인도 역시 조선업, 특히 군함을 비롯한 각종 선박 건조 기술 

이전과 직접투자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100)

하지만 아세안 및 인도와의 방산 협력을 추진할 때 방산기술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산 협력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필요하겠지만, 핵심기술이 상대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에는 향후 수출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산 협력 

과정에서 기술 보안 레벨을 엄격히 관리하는 체제가 보완되어야 한다.

98) 김종하, “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KIMS Periscope, 
2016.3.10. https://www.kims.or.kr/peri32/ (검색일: 2019.11.11.).

99) 김종하, “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100) 최원기,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 IFANS FOCUS아시안 뉴스 네트워크

2019.8.9., p. 4.





참고문헌 113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선주.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8.

국방부. 2018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9.

菊地努. “インド太平洋の地域秩序とスイング ‧ ステーツ.” 日本國際問題硏究

所.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 Secondary Powers/Swing 

Statesへの対応. 東京: 日本國際問題硏究所, 2015.

배긍찬. QUAD의 대두와 ASEAN의 대응. 서울: 국립외교원, 2018.

배정호 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

원, 2007.

______.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 2006.

배정호 ‧ 박영호 ‧ 여인곤 ‧ 전병곤 ‧ 이춘근. 오바마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전

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

원, 2010.

______.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 서울: 형설출판사, 2015.

이강국.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파주: Book Star, 2018.

이성현.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서울: 책들의 정원, 

2019.

현승수 ‧ 배정호 ‧ 정구연 ‧ 정성철 ‧ 김애경.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Abe, Shinjo. “Asia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Websi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 재인용: 鈴木美勝. 日本

の戦略外交. 東京: 筑摩書房, 2017.

ケン・アリベック(著); 山本 光伸(訳). 『バイオハザード』. 東京: 二見

書房, 1999.

外務省. 外交靑書2017. 東京: 日経印刷, 2017.

_________. 外交靑書2018. 東京: 日経印刷, 2018.



114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_________. 2017年版 開發協力白書, 日本の國際協力. 東京: 日経印刷, 

2018.

2. 논문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배정호.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고려사항.” 신남

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

구소, 2019.

유현석. “미중 경쟁시대의 도전과 말레이시아의 대외정책.” 외교. 제129

호. 2019.

윤석준.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세안.” 한국해로연구회 편. 일대일로와 인도-

태평양 전략. 서울: 오름, 2019.

이재현. “신남방정책 지역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 통일한국. 제416호(8월

호). 2018.

정구현 ‧ 이재현 ‧ 백우열 ‧ 이기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

력 방안.”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2호(겨울호), 2018.

정구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 결정 요인 연구: 

민주주의 효과성의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2집 2호, 

2019.

최원기. “신남방정책, 새로운 대아세안 외교전략.” 최원기 외 엮음. 한-아세

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서울: 국립외교원 아세안 ‧ 인도연구센터, 

2019.

황재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신남방정

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Kamiya, Matake. “‘Cooperative Strategy’ to Realize ‘Competitive 

Strategy’: The composite structure of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Vision).” Security Studies. vol. 

101, no. 2(April), 2019.



참고문헌 115

江原規由. “一帶一路の現段階と日本.” 國際問題. no. 673, 2018.

津上俊哉 ‧ 森聡. “強硬路線は変わるか　米中 ｢ビック・ディールの可能性｣.” 

外交. vol. 54. Mar./Apr., 2019.

3. 기타자료

뉴스1.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안 뉴스 네트워크.

중앙일보.

日本經濟新聞.

곽성일. “경제협력 다변화 미 ‧ 중 무역갈등 대응수단 가치 있어.” 통일한국. 
제416호(8월호), 2018.

김경숙.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와 과제.” 이슈브리프. 

147호, 2019.9.18.

김종하, “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KIMS 

Periscope 2016.3.10. 

김형종.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2019.5.16.

백우열.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자료. 2018.11.13.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단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19.4.30.

외교부 보도자료. “한미간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의: 한미 

양국 정책 ‧ 전략간 접점 모색을 통한 역내 협력 가능성 논의.” 

2018.8.14.

이기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한계.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비공

개 자료. 2019.5.10.

조양현.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외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63, 서울: 국립외교원, 2018.1.16.

최경희. “신남방정책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아세안 공동체.” 토론회 ‘문재인 



116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 2019.5.16.

최원기. “신남방정책의 의의와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정책자문

회의 자료(2019.8.14.).

______.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 IFANS FOCUS. 2019-13K, 2019.8.9.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June 

1,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

-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

ATEGY-REPORT-2019.PDF> (검색일: 2019.11.11.).

The Department of State.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4, 2019) <https://www.state.gov/ 

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

4Nov2019.pdf> (검색일: 2019.11.11.).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Dec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

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

pdf> (검색일: 2019.11.1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s://nsp.go.kr>.

싱가포르 국립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19 Survey Report.” 29 January 2019. 

<https://www.iseas.edu.sg>.

首相官邸. “第百九十八回国会における倍內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

說.”<https://www.kantei.go.jp> (검색일: 2019.11.1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 ‧ 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  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  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 ‧ 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 ‧ 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118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 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9

■ Study Series ■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 ‧ Cho, Han-Bum ‧ 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 ‧ Rhee, Minkyu ‧ 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 ‧ Lee, Moo Chul ‧ 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옥,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 ‧ 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 ‧ 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 ‧ 개발 ‧ 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 ‧ 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 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 ‧ 경제 ‧ 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120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21,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 ‧ 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 ‧ 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 Study Series ■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1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 ‧ 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 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10,000원



12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8, No. 2 (2019)    10,000원

기 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 ‧ 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 ‧ 중 ‧ 일 ‧ 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 주
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

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

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www.kinu.or.kr

ISBN 978-89-8479-972-1

비매품/무료

이
기
태·

배
정
호

국
제
전
략
환
경
의 

변
화
와 

한
국
의 

신
남
방
정
책


	표지
	차례
	요약
	Ⅰ. 서론: 문제의식과 연구방향
	Ⅱ.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1.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2.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Ⅲ. 신남방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신남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신남방정책의추진방안
	1. 전략적 고려사항
	2. 추진방안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10X10
    /10X10Bold
    /12LotteMartDreamBold
    /12LotteMartDreamLight
    /12LotteMartDreamMedium
    /12LotteMartHappyBold
    /12LotteMartHappyMedium
    /12LotteMartHLight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Devanagari-Bold
    /AdobeDevanagari-BoldItalic
    /AdobeDevanagari-Italic
    /AdobeDevanagari-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Naskh-Medium
    /AdobePiStd
    /AdobeSansMM
    /AdobeSerifMM
    /AdobeSongStd-Light
    /AdobeThai-Bold
    /AdobeThai-BoldItalic
    /AdobeThai-Italic
    /AdobeThai-Regular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aroni-Bold
    /ahn2006-B
    /ahn2006-L
    /ahn2006-M
    /Algerian
    /AmiR-HM
    /Andalus
    /AngsanaNew
    /AngsanaNew-Bold
    /AngsanaNew-BoldItalic
    /AngsanaNew-Italic
    /AngsanaUPC
    /AngsanaUPC-Bold
    /AngsanaUPC-BoldItalic
    /AngsanaUPC-Italic
    /Aparajita
    /Aparajita-Bold
    /Aparajita-BoldItalic
    /Aparajita-Italic
    /ArabicTypesetting
    /Arial-Black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ita-dotum-Bold_TTF
    /Arita-dotum-Light_TTF
    /Arita-dotum-Medium_TTF
    /Arita-dotum-SemiBold_TTF
    /Arita-dotum-Thin_TTF
    /AuctionGothicBold
    /AuctionGothicLight
    /AuctionGothicMedium
    /BareunBatangB
    /BareunBatangL
    /BareunBatangM
    /BareunDotum-1
    /BareunDotum-2
    /BareunDotum-3
    /BareunDotumPro-1
    /BareunDotumPro-2
    /BareunDotumPro-3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93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GothicStd-Light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irchStd
    /Bitgoeul_Bold
    /Bitgoeul_Light
    /Bitgoeul_Medium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MDoHyeon
    /BMHANNA11yrsold
    /BMJUA
    /BMKIRANGHAERANG
    /BMYEONSUNG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owalliaNew
    /BrowalliaNew-Bold
    /BrowalliaNew-BoldItalic
    /BrowalliaNew-Italic
    /BrowalliaUPC
    /BrowalliaUPC-Bold
    /BrowalliaUPC-BoldItalic
    /BrowalliaUPC-Italic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bri-Light
    /Calibri-Light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LightIt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ller-Regular
    /ChosunilboNM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rdiaNew
    /CordiaNew-Bold
    /CordiaNew-BoldItalic
    /CordiaNew-Italic
    /CordiaUPC
    /CordiaUPC-Bold
    /CordiaUPC-BoldItalic
    /CordiaUP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Std
    /CourierStd-Bold
    /CourierStd-BoldOblique
    /CourierStd-Oblique
    /CurlzMT
    /Daum_Regular
    /Daum_SemiBold
    /DaunPenh
    /David
    /David-Bold
    /DFKaiShu-SB-Estd-BF
    /DilleniaUPC
    /DilleniaUPCBold
    /DilleniaUPCBoldItalic
    /DilleniaUPCItalic
    /DIN
    /DINAlternate-Black
    /DINAlternate-Bold
    /DINAlternate-Light
    /DINAlternate-Medium
    /DINAlternate-Regular
    /Dinbla
    /DIN-Black
    /DINBlackAlternate
    /Dinbol
    /DINBold
    /DINBoldAlternate
    /Dinlig
    /DIN-Light
    /DINLightAlternate
    /Dinmed
    /DIN-Medium
    /DINMediumAlternate
    /Dinreg
    /DINRegularAlternate
    /DokChampa
    /Dotum
    /DotumChe
    /Ebrima
    /Ebrima-Bold
    /EdwardianScriptITC
    /ehwa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crosiaUPC
    /EucrosiaUPCBold
    /EucrosiaUPCBoldItalic
    /EucrosiaUPCItalic
    /EuphemiaCAS
    /EuroSig
    /ExpoM-HM
    /FangSong
    /FelixTitlingMT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ankRuehl
    /FreesiaUPC
    /FreesiaUPCBold
    /FreesiaUPCBoldItalic
    /FreesiaUPC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ZSY--SURROGATE-0
    /Gabriola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utami
    /Gautami-Bold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isha
    /Gisha-Bol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doB
    /GodoM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GyeonggiBatangB
    /GyeonggiBatangBOTF
    /GyeonggiBatangR
    /GyeonggiBatangROTF
    /GyeonggiTitleB
    /GyeonggiTitleBOTF
    /GyeonggiTitleL
    /GyeonggiTitleLOTF
    /GyeonggiTitleM
    /GyeonggiTitleMOTF
    /GyeonggiTitleV
    /GyeonggiTitleVOTF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wulE
    /H2wulL
    /HaanBaekjeB
    /HaanBaekjeM
    /HaanCjaB
    /HaanCjaL
    /HaanCjaM
    /HaanSaleB
    /HaanSale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anSollipB
    /HaanSollipM
    /HaanSomangB
    /HaanSomangM
    /HaanYGodic23
    /HaanYGodic24
    /HaanYGodic25
    /HaanYHeadB
    /HaanYHeadL
    /HaanYHeadM
    /HaanYoonGothic720
    /Haettenschweiler
    /HarlowSolid
    /Harrington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Dotum
    /HCRDotum-Bold
    /HCRDotumExt
    /HDharmonyB
    /HDharmonyL
    /HDharmonyM
    /HeadlineR-HM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MKBP
    /HMKBS
    /HoboStd
    /HoonNamugM
    /HUFSB
    /HUFSL
    /HUFSM
    /HYbdaL
    /HYbdaM
    /HYbsrB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prM
    /HYgsrB
    /HYgtrE
    /HYhaeseo
    /HyhwpEQ
    /HYkanB
    /HYkanM
    /HYmjrE
    /HYmprL
    /HYMyeongJo-Medium
    /HYnamB
    /HYnamL
    /HYnamM
    /HYporM
    /HYsanB
    /HYsnrL
    /HYsupB
    /HYsupM
    /HYtbrB
    /HYwulB
    /HYwulM
    /IBKiDreamB
    /IBKiDreamL
    /IBKiDreamM
    /IBKiDreamSymbol
    /IBKiWishR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nterGTB
    /InterGTL
    /InterGTM
    /IrisUPC
    /IrisUPCBold
    /IrisUPCBoldItalic
    /IrisUPCItalic
    /IskoolaPota
    /IskoolaPota-Bold
    /JasmineUPC
    /JasmineUPCBold
    /JasmineUPCBoldItalic
    /JasmineUPCItalic
    /JejuGothic
    /JejuHallasan
    /JejuMyeongjo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Jumja-1
    /KaiTi
    /Kalinga
    /Kalinga-Bold
    /Kartika
    /Kartika-Bold
    /KBIZgoB
    /KBIZgoH
    /KBIZgoL
    /KBIZgoM
    /KBIZgoR
    /KhmerUI
    /KhmerUI-Bold
    /KodchiangUPC
    /KodchiangUPCBold
    /KodchiangUPCBoldItalic
    /KodchiangUPCItalic
    /Kokila
    /Kokila-Bold
    /Kokila-BoldItalic
    /Kokila-Italic
    /KoPubBatangBold
    /KoPubBatangLight
    /KoPubBatangMedium
    /KoPubDotumBold
    /KoPubDotumLight
    /KoPubDotumMedium
    /KoreanAMERI-B
    /KoreanPDSR-R
    /KoreanYNMYT-B
    /KoreanYNMYT-L
    /KoreanYNMYT-M
    /KoreanYNSJG1-R
    /KoreanYNSJG2-R
    /KoreanYNSJG3-R
    /KoreanYNSJG4-R
    /KoreanYNSJG5-R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GoProVI-Medium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ozMinProVI-Regular
    /KPACJKjpBold
    /KPACJKjpLight
    /KPACJKjpMedium
    /KPACJKkrBold
    /KPACJKkrLight
    /KPACJKkrMedium
    /KPACJKscBold
    /KPACJKscLight
    /KPACJKscMedium
    /KristenITC-Regular
    /KunstlerScript
    /LaoUI
    /LaoUI-Bold
    /Latha
    /Latha-Bold
    /LatinWide
    /Leelawadee
    /Leelawadee-Bol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evenimMT
    /LevenimMT-Bold
    /LGSmHanB
    /LGSmHanR
    /LGSmHanSB
    /LilyUPC
    /LilyUPCBold
    /LilyUPCBoldItalic
    /LilyUPCItalic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plus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kgeolli
    /MalgunGothic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
    /Mangal-Bold
    /MaplestoryBold
    /MaplestoryLight
    /Marlett
    /MaturaMTScriptCapitals
    /MDAlong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eiryo
    /Meiryo-Bold
    /Meiryo-BoldItalic
    /Meiryo-Italic
    /MeiryoUI
    /MeiryoUI-Bold
    /MeiryoUI-BoldItalic
    /MeiryoUI-Italic
    /MesquiteStd
    /MHunmin
    /MicrosoftHimalaya
    /MicrosoftJhengHeiBold
    /MicrosoftJhengHeiRegular
    /MicrosoftNewTaiLue
    /MicrosoftNewTaiLue-Bold
    /MicrosoftPhagsPa
    /MicrosoftPhagsPa-Bold
    /MicrosoftSansSerif
    /MicrosoftTaiLe
    /MicrosoftTaiLe-Bold
    /MicrosoftUighur
    /MicrosoftYaHei
    /MicrosoftYaHei-Bold
    /Microsoft-Yi-Baiti
    /MingLiU
    /MingLiU-ExtB
    /Ming-Lt-HKSCS-ExtB
    /Ming-Lt-HKSCS-UNI-H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riam
    /MiriamFixed
    /Mistral
    /MJB
    /Modern-Regular
    /MoebiusKorea-Bold
    /MoebiusKorea-Regular
    /MoeumTR-HM
    /MongolianBaiti
    /MonotypeCorsiva
    /MoolBoran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T-Extra
    /MVBoli
    /MyriadArabic-Bold
    /MyriadArabic-BoldIt
    /MyriadArabic-It
    /MyriadArabic-Regular
    /MyriadHebrew-Bold
    /MyriadHebrew-BoldIt
    /MyriadHebrew-It
    /MyriadHebrew-Regular
    /MyriadPro-Black
    /MyriadPro-BlackIt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Light
    /MyriadPro-Light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numBarunGothic
    /NanumBarunGothicBold
    /NanumBarunGothicLight
    /NanumBarunGothicUltraLight
    /NanumBarunGothic-YetHangul
    /NanumBarunpen
    /NanumBarunpen-Bold
    /NanumBrush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GothicLight
    /NanumGothicOTF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numMyeongjoOTF
    /NanumPen
    /NanumSquare_acB
    /NanumSquare_acEB
    /NanumSquare_acL
    /NanumSquare_acR
    /NanumSquareB
    /NanumSquareEB
    /NanumSquareL
    /NanumSquareOTF_acB
    /NanumSquareOTF_acEB
    /NanumSquareOTF_acL
    /NanumSquareOTF_acR
    /NanumSquareOTFB
    /NanumSquareOTFEB
    /NanumSquareOTFL
    /NanumSquareOTFR
    /NanumSquareR
    /NanumSquareRoundB
    /NanumSquareRoundEB
    /NanumSquareRoundL
    /NanumSquareRoundR
    /Narkisim
    /NewGulim
    /Nexen_B
    /Nexen_R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SimSun
    /NuevaStd-Bold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evaStd-Italic
    /Nyala-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ldEnglishTextMT
    /OllehCheB
    /OllehCheEB
    /Onyx
    /OratorStd
    /OratorStd-Slanted
    /OSeongandHanEum-Bold
    /OSeongandHanEum-Regular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hetsarathOT
    /PhetsarathOTA?r�?f??�
    /PlantagenetCherokee
    /Playbill
    /PMingLiU
    /PMingLiU-ExtB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yunjiR-HM
    /QGungsuh
    /Raavi
    /RageItalic
    /Ravie
    /RixBGoPB
    /RixBGoPEB
    /RixBGoPL
    /RixBGoPM
    /RixFairP
    /RixGoB
    /RixGoPB
    /RixGoPEB
    /RixGoPL
    /RixGoPM
    /RixGoR
    /RixHeadB
    /RixHeadEB
    /RixHeadL
    /RixHeadM
    /RixHeadPB
    /RixHeadPEB
    /RixHeadPL
    /RixHeadPM
    /RixJGoB
    /RixJGoL
    /RixJGoM
    /RixJGoPB
    /RixJGoPL
    /RixJGoPM
    /RixJJanguM
    /RixMGoB
    /RixMGoEB
    /RixMGoL
    /RixMGoM
    /RixMjPB
    /RixMjPEB
    /RixMjPL
    /RixMjPM
    /RixMMjB
    /RixMMjEB
    /RixMMjL
    /RixMMjM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d
    /RosewoodStd-Regular
    /SakkalMajalla
    /SakkalMajallaBold
    /SandJg
    /SandKg
    /SandKm
    /SandSm
    /SandTg
    /SandTm
    /SangSangTitleB
    /SangSangTitleM
    /ScriptMTBold
    /SegoePrint
    /SegoePrint-Bold
    /SegoeScript
    /SegoeScrip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oeUI-Light
    /SegoeUI-SemiBold
    /SegoeUISymbol
    /SeN-CB
    /SeN-CBL
    /SeN-CEB
    /SeN-CL
    /SeN-CM
    /SeoulHangangB
    /SeoulHangangEB
    /SeoulHangangL
    /SeoulHangangM
    /SeoulNamsanB
    /SeoulNamsanEB
    /SeoulNamsanL
    /SeoulNamsanM
    /SeoulNamsanvert
    /SeoulScript
    /SeUtum
    /SHeadG
    /ShonarBangla
    /ShonarBangla-Bold
    /ShowcardGothic-Reg
    /Shruti
    /Shruti-Bold
    /SimHei
    /SimplifiedArabic
    /SimplifiedArabic-Bold
    /SimplifiedArabicFixed
    /SimSun
    /SimSun-ExtB
    /SJLeafwindB
    /SJLeafwindL
    /SJLeafwindR
    /SJSejongGothicB
    /SJSejongGothicEB
    /SJSejongGothicL
    /SJSejongGothicR
    /SJSympathyB
    /SJSympathyL
    /SJSympathyR
    /SnapITC-Regular
    /Stencil
    /StencilStd
    /Sylfaen
    /Symbol
    /SymbolMT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HEJung110
    /THEJung120
    /THEJung130
    /THEJung140
    /THEJung150
    /THEJung160
    /THEJung170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ium
    /TMON_1.0-Bold
    /TmonMonsoriBlack
    /TmonMonsoriOTFBlack
    /TraditionalArabic
    /TraditionalArabic-Bold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JJWanSunB
    /TSTJJWanSunL
    /TSTJJWanSunR
    /TSTNamr
    /TSTPenC
    /TTAppgulimB
    /TTAppgulimL
    /TTAppgulimR
    /TTComsetakB
    /TTComsetakL
    /TTComsetakR
    /TTMutjinueonuenalR
    /Tunga
    /Tunga-Bold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UniversCondensedLight
    /UniversLTStd-Bold
    /UniversLTStd-Cn
    /Utsaah
    /Utsaah-Bold
    /Utsaah-BoldItalic
    /Utsaah-Italic
    /Vani
    /Vani-Bold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jaya
    /Vijaya-Bold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Vrinda-Bold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YDBomnalL
    /YDI2002
    /YDIBirdB
    /YDIBirdM
    /YDIIrisB
    /YDIIrisL
    /YDIIrisM-KSCpc-EUC-H
    /YDISolM-KSCpc-EUC-H
    /YDISomaB-KSCpc-EUC-H
    /YDISomaM-KSCpc-EUC-H
    /YDIWebYGO120
    /YDIWebYGO130
    /YDIWebYGO140
    /YDIWebYGO150
    /YDIWebYGO160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1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MjO360
    /YDV2002
    /YDVAsphaltB
    /YDVAsphaltL
    /YDVBaekB
    /YDVBaekL
    /YDVBaekM
    /YDVBingB
    /YDVBingL
    /YDVBirdB
    /YDVBirdL
    /YDVBirdM
    /YDVBlueB
    /YDVBlueEB
    /YDVBlueL
    /YDVBlueM
    /YDVBoramB
    /YDVBoramL
    /YDVBoramM
    /YDVBurnB
    /YDVBurnG
    /YDVBurnW
    /YDVCheersB10
    /YDVCheersB20
    /YDVCheersB30
    /YDVCheersM10
    /YDVCheersM20
    /YDVCheersM30
    /YDVChooB
    /YDVChooL
    /YDVChooM
    /YDVChungB
    /YDVChungCB
    /YDVChungL
    /YDVChungM
    /YDVCMjoB
    /YDVCMjoL
    /YDVCMjoM
    /YDVCosB
    /YDVCosD
    /YDVCosL
    /YDVCrounB
    /YDVCrounM
    /YDVCrystalB
    /YDVCrystalL
    /YDVCrystalM
    /YDVCseriB
    /YDVCstreB
    /YDVCstreL
    /YDVCstreM
    /YDVCstreUL
    /YDVCuckB
    /YDVCuckL
    /YDVCuckM
    /YDVCwritB
    /YDVCwritL
    /YDVCwritM
    /YDVCwritUL
    /YDVDirtyB
    /YDVDirtyL
    /YDVDirtyM
    /YDVEchoB
    /YDVEchoL
    /YDVEchoM
    /YDVFadeB
    /YDVFadeL
    /YDVFadeM
    /YDVFallB
    /YDVFallL
    /YDVFallM
    /YDVFireB
    /YDVFireL
    /YDVFireM
    /YDVFreeB10
    /YDVFreeB20
    /YDVFreeB30
    /YDVFreeL10
    /YDVFreeL20
    /YDVFreeL30
    /YDVFreeM10
    /YDVFreeM20
    /YDVFreeM30
    /YDVFrogB
    /YDVFrogL
    /YDVFrogOB
    /YDVFrogOL
    /YDVGalB
    /YDVGalL
    /YDVGalM
    /YDVGamB
    /YDVGamL
    /YDVGamM
    /YDVGasiIIB
    /YDVGasiIIL
    /YDVGasiIIM
    /YDVGirlB
    /YDVGirlL
    /YDVGirlM
    /YDVGoinB
    /YDVGoinL
    /YDVGoinM
    /YDVGoldB
    /YDVGoldL
    /YDVGoldM
    /YDVGomB
    /YDVGomL
    /YDVGomM
    /YDVGroundB10
    /YDVGroundB20
    /YDVGroundB30
    /YDVGroundL10
    /YDVGroundL20
    /YDVGroundL30
    /YDVGroundM10
    /YDVGroundM20
    /YDVGroundM30
    /YDVGurmB
    /YDVGurmL
    /YDVGurmM
    /YDVHahoeB
    /YDVHahoeL
    /YDVHahoeM
    /YDVHoopB
    /YDVHoopL
    /YDVHoopM
    /YDVHoopwB
    /YDVHoopwM
    /YDVHSalB
    /YDVHSalL
    /YDVHSalM
    /YDVHsangIIB
    /YDVHsangIIL
    /YDVHsangIIM
    /YDVIrisB
    /YDVIrisL
    /YDVIrisM
    /YDVKachiB
    /YDVKachiL
    /YDVKachiM
    /YDVKidB
    /YDVKidL
    /YDVKidM
    /YDVKocuB
    /YDVKocuL
    /YDVKocuM
    /YDVMatrix01
    /YDVMatrix02
    /YDVMatrix03
    /YDVMatrix04
    /YDVMatrix05
    /YDVMatrix06
    /YDVMatrix07
    /YDVMatrix08
    /YDVMatrix09
    /YDVMokB
    /YDVMokL
    /YDVMokM
    /YDVMonoB
    /YDVMonoL
    /YDVMonoM
    /YDVMoonB
    /YDVMoonL
    /YDVMoonM
    /YDVOffIIB
    /YDVOffIIEB
    /YDVOffIIL
    /YDVOffmB
    /YDVOffmL
    /YDVPaintB
    /YDVPaintL
    /YDVPaintM
    /YDVPianoB
    /YDVPianoL
    /YDVPianoM
    /YDVPinoB
    /YDVPinoL
    /YDVPinoM
    /YDVPoemB
    /YDVPoemL
    /YDVPoemM
    /YDVPostB
    /YDVPostL
    /YDVPostM
    /YDVPu
    /YDVPuM
    /YDVPungB
    /YDVPungL
    /YDVPungM
    /YDVSaleB
    /YDVSaleL
    /YDVSaleM
    /YDVSaoB
    /YDVSaoL
    /YDVSaoM
    /YDVSaoUL
    /YDVSapphIIB
    /YDVSapphIIL
    /YDVSapphIIM
    /YDVSilaB
    /YDVSilaEB
    /YDVSilaL
    /YDVSilaM
    /YDVSmileB
    /YDVSmileL
    /YDVSmileM
    /YDVSnailB
    /YDVSnailL
    /YDVSnailM
    /YDVSolB
    /YDVSolL
    /YDVSolM
    /YDVSomaB
    /YDVSomaL
    /YDVSomaM
    /YDVSosB
    /YDVSosL
    /YDVSosM
    /YDVSprIIB
    /YDVSprIIL
    /YDVSprIIM
    /YDVSumB
    /YDVSumL
    /YDVSumM
    /YDVSwiriB
    /YDVSwiriL
    /YDVSwiriM
    /YDVTaebekB10
    /YDVTaebekB20
    /YDVTaebekB30
    /YDVTaebekCB10
    /YDVTaebekCB20
    /YDVTaebekCB30
    /YDVTeensB10
    /YDVTeensB20
    /YDVTeensB30
    /YDVTeensM10
    /YDVTeensM20
    /YDVTeensM30
    /YDVTMjoB
    /YDVTMjoL
    /YDVTMjoM
    /YDVTownB
    /YDVTownL
    /YDVTownM
    /YDVWindB
    /YDVWindL
    /YDVWindM
    /YDVWingsB
    /YDVWingsL
    /YDVWingsM
    /YDVWinIIB
    /YDVWinIIL
    /YDVWinIIM
    /YDVWriSin
    /YDVYGO11
    /YDVYGO115
    /YDVYGO12
    /YDVYGO125
    /YDVYGO13
    /YDVYGO135
    /YDVYGO14
    /YDVYGO145
    /YDVYGO15
    /YDVYGO155
    /YDVYGO16
    /YDVYGO165
    /YDVYGO22
    /YDVYGO23
    /YDVYGO24
    /YDVYGO25
    /YDVYGO31
    /YDVYGO32
    /YDVYGO33
    /YDVYGO34
    /YDVYGO35
    /YDVYGO36
    /YDVYGO520
    /YDVYGO530
    /YDVYGO540
    /YDVYGO550
    /YDVYheadB
    /YDVYheadL
    /YDVYheadM
    /YDVYheadUL
    /YDVYhkB
    /YDVYhkL
    /YDVYhkM
    /YDVYMjO11
    /YDVYMjO115
    /YDVYMjO12
    /YDVYMjO125
    /YDVYMjO13
    /YDVYMjO135
    /YDVYMjO14
    /YDVYMjO145
    /YDVYMjO15
    /YDVYMjO155
    /YDVYMjO16
    /YDVYMjO165
    /YDVYMjO22
    /YDVYMjO23
    /YDVYMjO24
    /YDVYMjO31
    /YDVYMjO32
    /YDVYMjO33
    /YDVYMjO34
    /YDVYMjO35
    /YDVYMjO36
    /YDVYMjO42
    /YDVYMjO44
    /YDVYMjO45
    /YDVYMjO520
    /YDVYMjO530
    /YDVYMjO540
    /YDVYMjO550
    /YDVYoolB
    /YDVYoolL
    /YDVYoolM
    /YDVYouthB
    /YDVYouthL
    /YDVYouthM
    /YDVYSin
    /YDVYtalB
    /YDVYtalL
    /YDVYtalM
    /YetR-HM
    /YGO520
    /YGO530
    /YGO540
    /YGO550
    /YiSunShinDotumB
    /YiSunShinDotumL
    /YiSunShinDotumM
    /YjBACDOOBold
    /YJBELLAMedium
    /YJBLOCKMedium
    /YJBONMOKGAKMedium
    /YjBUTGOTLight
    /YjCHMSOOTBold
    /YjDOOLGIMedium
    /YjDWMMOOGJOMedium
    /YjGABIBold
    /YjGOTGAEMedium
    /YjINITIALPOSITIVEMedium
    /YJINJANGMedium
    /YjMAEHWASemiBold
    /YjNANCHOMedium
    /YjSHANALLMedium
    /YjSOSELSemiBold
    /YjTEUNTEUNBold
    /YjWADAGMedium
    /Ymjo420
    /Ymjo450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